


1.  본 자료집은 한반도 철기문화와 관계가 밀접한 하북지역의 戰國時代 燕

國 관련 철기에 대한 기초자료 집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하북성 내

의 趙國, 齊國, 中山國 관련 전국시대 자료는 제외하였다.

2.  수록대상은 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유적에 한정하였으며, 현지 

자료조사 시에 확인된 유적도 포함시켰다.

3.  原보고문에 게재된 해당 유구의 철기도면 뿐 만 아니라 공반유물의 도

면도 모두 포함시켰다.

4.  유적 기재순서는 연하도 유적을 중심으로 가까운 유적부터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5.  유구 및 유물명칭과 수량, 조사기관, 연대는 대부분 原보고문에 따라 기

재하였다. 단, 한국용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체하였다.

6.  게재도면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原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인쇄상태

가 불량한 것은 약간 수정하였다.

7.  본 자료집의 스케일은 철기·청동기·석기=1/4, 토기=1/6을 기본으로 

한다. 그 외에는 개별 축척을 제시하였다. 단, 도면에 제시된 스케일과 본

문에 기록된 유물의 실제크기가 다를 경우 본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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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 지도-연나라

출처:구글맵스

출처:中國 社會科學院, 1982, 『中國 歷史地圖集』 第1冊, 中國地圖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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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 위치:河北省 易縣 南東部 高陌村 일대로 현성의 동남쪽으로 1.5km 떨어진 中易水와 北易水 사이에 위

치한다.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서북쪽에는 험난한 紫荊關이 있으며, 동남

쪽으로는 화북평야와 통한다. 남쪽으로는 趙國, 동쪽으로는 齊國, 서남쪽으로는 中山國에 인접해 있어 

上都薊城인 지금의 북경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 조사개관:1929년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중화민국국립북평연구원의 馬衡, 常 , 傳振倫에 의하여 

처음으로 연하도유적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연하도유적의 성벽 판축상황, 당시 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유구의 조사 및 성 안에서 토기편과 기와편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0년에

도 4월부터 5월에 걸쳐 馬衡 등이 연하도유적 동성의 북성문 북쪽에 위치한 대형건축유구의 토대(老姆

臺라 불림)를 소규모로 조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7년에 문화부 문물관리국의 陳磁徳, 중국역사박물관의 李錫易 등의 조사

단이 연하도유적의 발굴조사를 행하였다. 또 1957년 겨울부터 1958년 봄에 걸쳐 하북성 문물관리위

원회가 연하도유적의 서측 성벽을 발굴하면서 연하도유적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였다. 1961년 7월부터 

1962년까지도 하북성문화국 문물공작대가 연하도전역에 걸친 지표조사와 소규모발굴을 행하였다. 이 

외에도 하북성문화국문물공작대와 하북성문물연구소 등에 의해 계속해서 연하도유적의 발굴조사가 진

행되어 1982년 10월에 일단락되었다. 그간 연하도유적의 발굴조사에 관한 보고는 『考古』와 『考古學報』 

등에 단편적으로 게재되었으나, 1996년에 간행된 『燕下都』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이루어진 발

굴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이다.

•연대:춘추시대~전국시대

• 조사내용:燕國의 도성유적이다. 도성의 규모는 동서 8km, 남북은 4-6km의 너비이며, 해자로 크게 西

城과 東城으로 나뉜다. 동·서 두 성에 대해서는 대규모 궁전건축의 소재 등에서 동성이 도성의 중심

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동성은 성을 둘러싼 해자, 또는 성 안으로 들어온 해자에 의해 북반부와 남반부

로 나뉘며, 북반부에 궁전건축이 세워져 있다. 서성은 동성에 더해진 형태로 후에 확장되어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동성의 북·동쪽에는 각각 북성문과 동성문이 있고, 서성의 서쪽에는 서성문이 있다. 성

의 내부에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해자가 굴착되어 있는데, 이는 성 안을 방위하는 목적 외에도 성 안의 

물자 운송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동성 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유적은 크게 궁전유적, 공방유적, 주거유적, 분묘유적으로 나뉜다. 동

성 북반부에서는 궁전건축 및 부속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궁전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축군 서쪽에는 제

작공방지로 여겨지는 공방유적군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또 그 서쪽에는 사각형 분구를 가진 묘지군인 

虛粮塚墓區가 있다. 이는 당시 왕후귀족의 묘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성의 남반부에는 虛粮塚墓 구

역과 해자를 끼고, 전자에 규모 면에서는 미치지 못하나 역시 상류계급 사람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九

女臺墓區가 있다. 그 동쪽에는 郞井村 10호유적 등 수 개소에 이르는 공방유적이 위치한다. 또 동성 남

반부 남측에는 주민의 주거지유적으로 보이는 각 주거유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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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기타 9점

전국후기
 45, 
46

낭정촌 11호
郞井村 11號

東城  郞井村 
東南 30m

공방
유적

 1점, 鎌 1점 전국후기 59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낭정촌 13호
郞井村 13號

東城 郞井村 
西南 200m

공방
유적

 1점,  3점, 削 1점, 錐 1점, 胄片 1점, 鐵
莖銅鏃 2점, 帶鉤 1점

전국후기 62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5, 「河北易縣燕
下都故城勘察與試掘」, 『考古學報』1.
河北省文物硏究所 외, 1987, 「河北易縣燕下都
第13號遺址第1次發掘」, 『考古』5.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유적 내 출토 철기

역현 연하도유적 ┃ 易縣 燕下都遺蹟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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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위치 성격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낭정촌 30호
郞井村 30號

東城 郞井庄 
東

공방
유적

鐵莖銅鏃 3점, 帶鉤 1점
전국중기 
이후

6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낭정촌 31호
郞井村 31號

東城 郞井
村 남쪽으로 

250m

분묘
유적

板式   1점 전국전기 69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5,  「1964-1965
年燕下都墓葬發掘報告」, 『考古』11.

낭정촌 수습
郞井村 收拾

· · 六角梯形鋤 3점, 板式鋤 5점,  11점, 矛 1점 전국 127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노모대 28호
老姆臺 28號

성밖 北董村 

老姆臺 西南 

80m

궁전

유적
鐵莖銅鏃 2점 전국후기 70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동침촌 6호
東沈村 6號

東城 東沈村 
東

주거
유적

 1점, 鐵莖銅鏃 1점,  1점 전국전기 72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環頭刀 1점 전국중기 75

동침촌 수습
東沈村 收拾

· · 鼎 1점, 帶鉤 1점 전국 127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무양대촌 
18호

武陽臺村 
18號

東城 武陽
臺村 西北 
800m

공방
유적

鐵塊, 슬래그, 노벽, 鐵莖范片 전국후기 ·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5, 「河北易縣燕
下都故城勘察與試掘」, 『考古學報』1.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무양대촌 
21호

武陽臺村 
21號

東城 武陽
臺村 西北 
1300m

공방
유적

 4점, 三齒鎬 1점,  1점, 鎌 2점,  26점, 
鑿 24점, 錘 12점, 모루 6점, 工具刀 5점, 環
頭刀 2점, 刀 1점,  4점, 矛 22점, 劍 7점, 
 45점,  118점, 鏃 3점, 鐵鋌 808점, 甲片 

261점, 胄片 214점, 鐵莖銅鏃 83점, 環 1점, 
鉤 1점,  4점,  1점, 목쇠사슬 3점, 족쇄 3
점, 쇠사슬고정구 2점, 철소재 74점

전국 중~
후기

78,
79

石永士, 1982, 「河北易縣燕下都第21號遺址第1
次發掘報告」, 『考古學集刊』2.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무양대촌 
22호

武陽臺村 
22號

東城 武陽
臺村 西北 
1200m

공방
유적

 6점(돌대 有), 斧 7점, 板式  2점, 五齒鋤 
1점, 鎌 2점,  1점, 鐵刀 12점, 錘 1점, 錐 17
점, 鏃 1점, 鐵莖銅鏃 9점, 帶鉤 2점, 條 1점, 
器柄 1점, 有孔器板 1점

전국후기 83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5,  「1964-1965
年燕下都墓葬發掘報告」, 『考古』11.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무양대촌 
23호

武陽臺村 
23號

東城 武陽
臺村 西北 
1500m

공방
유적

 1점, 鋤 1점, 鎌 1점,  1점, 削 1점, 鐵莖
銅鏃 1점,  1점, 철소재(봉상)

전국후기 86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무양대촌 
44호

武陽臺村 
44號

東城 武陽臺
村 西 200m

분묘
유적

鋤 1점,  4점,  4점, 胄 1점, 劍 15점, 削 1
점, 矛 19점, 戟 12점,  11점, 鐵莖銅鏃 19
점, 帶鉤 3점, 環 7점, 鉤 1점

전국후기 
이른시기

88,
89

河北省文物管理所, 1975, 「河北易縣燕下都44
號墓發掘報告」, 『考古』4.

노야묘대 
27호

老爺廟臺 
27號

東城 武陽臺
村 西 380m

궁전
유적

 1점, 鐵莖銅鏃 1점, 帶鉤 1점 전국후기 91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노야묘대 
Ⅴ호

老爺廟臺 
Ⅴ號

東城 武陽臺
村 西 100m

궁전
유적

 1점, 削 1점, 刀 1점, 環頭 1점, 拐  1점, 
甲片 8점, 鐵莖銅鏃 1점,  1점

전국중기 93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劍 1점, 鐵莖銅鏃 3점, 鉤形器 1점 전국후기 96

무양대촌 
출토

武陽台村 
出土

東北城 내 궁
전건축지구 
서쪽의 武陽
臺村에서 서
쪽으로 300m

· 목쇠사슬 1 전국 126
陳應琪, 1975, 「燕下都遺址出土奴隷鐵頸鎭和
脚 」, 『文物』6.

무양대촌 
수습

武陽臺村 
收拾

· ·

 34,  10점, 板式  1점, 斧 1점,  8점, 
鑿 7점, 刀 1점, 子 1점, 鋸 4점, 削 4점,  
1점,  鐵莖銅鏃 5점, 鏃 3점, 釜 1점,  14점, 
錐  1점, 銜 4점, 목쇠사슬 1점

전국
96,
97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북침촌 8호
北沈村 8號

東城 北沈村 
東

주거
유적

 1점, 족쇄 1점 전국전기 9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鎌 1점, 鐵莖銅鏃 1점 전국중기 99

유구명 위치 성격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서침촌 19호
西沈村 19號

西城 西沈村 
北

주거
유적

 2점, 鐵莖銅鏃 1점, 帶鉤 1점 전국전기 101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서침촌 출토
西沈村 出土

西城 西沈村
에서 북쪽으
로 800m

· 족쇄 1점 전국 126
陳應琪, 1975, 「燕下都遺址出土奴隷鐵頸鎭和
脚 」, 『文物』6.

서침촌 수습
西沈村 收拾

· · 劍 9점, 족쇄 3점 전국 12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서관성촌 7호
西貫城村 7號

東城 西貫城
村 서쪽의 17
호 주거유적 
내 위치(목관
묘 7기)

분묘
유적

帶鉤 1점(M2) 전국중기 104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서관성촌 9호
西貫城村 9호

東城 西貫城
村 北

분묘
유적

 1점, 鎌 1점, 板式鋤 1점,  1점, 鑿 2점, 
寬刃鑿 1점(M14), 刀 1점

전국중기 10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주거
유적

 4점, 1점, 鎌 1점(한대), 環頭刀 2점, 胄
片 2점, 鏃鐵 2점, 鐵莖銅鏃 2점, 불명 3점

전국후기~
한대

110

신장두 30호
新庄頭 30號

西城  新庄頭
墓區

분묘
유적

 2점, 鑿 1점, 劍 1점, 劍首 1점, 金柄鐵劍 2
점, 帶  2점, 장식품(형태불명) 1점

전국후기 11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허량총 8호
虛粮塚 8號

東城  虛粮塚
墓區

분묘
유적

4점, 削 1점, 鑿 1점, 鐵莖銅鏃 1점, 불명 2점 전국후기 121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성밖 해촌 1호
城外 解村 1호

성밖 남쪽 解
村 東北 1km

분묘
유적

 1점, 鐵莖銅鏃 3점 전국중기 123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성밖 해촌 2호
城外 解村 2호

성밖 남쪽 解
村 東 500m

분묘
유적

鐵莖銅鏃 21점 전국중기 ·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성밖 해촌 3호
城外 解村 3호

성밖 남쪽 解村 
東北 500m

분묘
유적

 2점,  1점 전국중기 123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성밖 동북 
토광묘
城外 東北 
土壙墓

연하도 성밖 
약 1km 떨어
진 곳의 煉台
庄과 大北城
村 사이

분묘
유적

 1점(돌대有), 목쇠사슬, 족쇄 전국후기 126
陳應琪, 1975, 「燕下都遺址出土奴隷鐵頸鎭和
脚 」, 『文物』6.

성밖 동남 출토
城外 東南 出土

연하도 성밖 동
남쪽의 東于堤
村에서 북쪽으
로  200m

· 목쇠사슬 1점 전국 126
陳應琪, 1975, 「燕下都遺址出土奴隷鐵頸鎭和
脚 」, 『文物』6.

백복촌 출토
百福村 出土

西城 百福村
에서 남쪽으
로 700m

· 목쇠사슬 2점 전국 126
陳應琪, 1975, 「燕下都遺址出土奴隷鐵頸鎭和
脚 」, 『文物』6.

백복촌 수습
百福村 收拾

西城 ·
 3점,  3점, 鋸 3점, 環頭刀 3점, 鐵莖銅鏃 

66점
전국 12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서두성촌 수습
西斗城村 收拾

西城 ·  1점 전국 12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동두성촌 수습
東斗城村 收拾

西城 ·
 14점,  2점, 板式鋤 2점, 二齒鎬 1점, 錘 1점, 
 6점, 鑿 1점, 劍 2점, 矛 3점,  3점, 목쇠사슬 

3점
전국 12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동관성촌 수습
東貫城村 收拾

· ·  1점, 矛 4점 전국 127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북동촌 수습
北董村 收拾

· · 鑿 1점, 劍 1점 전국 127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장공대 17호 궁
전유적 수습
張公臺 17號 宮
殿遺蹟 收拾

· · 削 4점 전국 127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연하도 내 수습
燕下都 內 收拾

· · 1점, 鎌 6점 전국 127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능운책 수습
凌云冊 收拾

연하도 성밖 · 六角  9점(1식), 鑿 1점 전국 12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燕下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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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현 연하도유적 위치도

연하도 문물공작참 연하도 문물공작참 내 전시관

출처:구글맵스

연하도 문물공작참 내 전시관과 전시유물(철기전시유물은 조사 당시 보존처리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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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도유적 출토유물 일괄(북경 국가박물관)

허량총묘구 M3호묘

철서

철겸

노모대

반와당

도폐

연하도 서성벽 연하도 서성벽 단면

연하도 고맥촌 2호 주거유적



22 2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고맥촌 2호 주거유적

연하도 고맥촌 2호 주거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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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도 구여대묘구 16호묘 연하도 구여대묘구 16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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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도 구여대묘구 16호묘 연하도 구여대묘구 16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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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도 구여대묘구 16호묘

연하도 구여대묘구 16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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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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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전기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전기



34 3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36 3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38 3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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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42 4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44 4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46 4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중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48 4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50 5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52 5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54 5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56 5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58 5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1호 공방유적



60 6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전기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중기



62 6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후기



64 6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후기



66 6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낭정촌 13호 공방유적-전국후기



68 6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낭정촌 31호묘

연하도 낭정촌 30호 공방유적



70 7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노모대 28호 궁전유적

연하도 노모대 28호 궁전유적



72 7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동침촌 6호 주거유적-전국전기

연하도 동침촌 6호 주거유적-전국전기



74 7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동침촌 6호-M5호묘 연하도 동침촌 6호 주거유적-전국중기



76 7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동침촌 6호 주거유적-전국후기

연하도 동침촌 6호 주거유적-전국중기

연하도 무양대촌 21호 공방유적



78 7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1호 공방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1호 공방유적



80 8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1호 공방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1호 공방유적



82 8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1호 공방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2호 공방유적



84 8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2호 공방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2호 공방유적



86 8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3호 공방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23호 공방유적



88 8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44호묘
연하도 무양대촌 44호묘



90 9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44호묘 연하도 무양대촌 노야묘대 27호 궁전유적



92 9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노야묘대 27호 궁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노야묘대 V호 궁전유적-전국중기



94 9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노야묘대 V호 궁전유적-전국중기

연하도 무양대촌 노야묘대 V호 궁전유적-전국중기



96 9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무양대촌 수습유물연하도 무양대촌 수습유물

연하도 무양대촌 노야묘대Ⅴ호 궁전유적-전국후기

F1 평면도



98 9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북침촌 8호 주거유적-전국전기 연하도 북침촌 8호 주거유적-전국중기



100 10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북침촌 8호 주거유적-전국중기

연하도 서침촌 19호 주거유적



102 10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서침촌 19호 주거유적 연하도 서침촌 19호 주거유적



104 10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서관성촌 7호 분묘유적 연하도 서관성촌 9호 분묘유적



106 10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서관성촌 9호 분묘유적 연하도 서관성촌 9호 분묘유적



108 10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서관성촌 9호 주거유적-전국중기연하도 서관성촌 9호 주거유적-전국중기



110 11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서관성촌 9호 주거유적-전국후기연하도 서관성촌 9호 주거유적-전국후기

연하도 서관성촌 9호 주거유적-전국중기



112 11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서관성촌 9호 주거유적-전국후기 연하도 서관성촌 9호 주거유적-전국후기



114 11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116 11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118 119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120 121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허량총 8호묘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122 123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허량총 8호묘

연하도 해촌 3호묘

연하도 해촌 1호묘



124 125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 해촌 2호묘
연하도 해촌 2호묘



126 127한·중 철기 자료집 Ⅱ 연하도유적

연하도유적 수습유물(1)연하도 출토 노예관련 유물

연하도 유적 출토 목쇠사슬과 족쇄

연하도 성 밖 동북 토광묘

서침촌 출토 무양대촌 출토

연하도 유적 내 수습

동관성촌 수습 장공대 17호 궁전유적 내 수습 북동촌 수습

낭정촌 수습 낭정촌 10호 공방유적 내 수습

동침촌 수습



128 129한·중 철기 자료집 Ⅱ 북경시 두점고성유적

연하도유적 수습유물(2)

• 위치:拒馬河支流 大石河 東岸에 위치하고 北京市 房山區 竇店縣에 속한다. 남쪽으로는 董家林古城에서 

3km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京廣철도에서 1.5km 떨어져 있다.  

• 조사개관:하북성문물공작대에서 1957년부터 1958년까지, 북경시문물공작대에서 1959년 1월과 1962

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세 차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6년 7월에 북경시문물공작대에

서 성벽에 대한 소규모 시굴을 진행하여 성문과 성내의 퇴적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990년

도 7월에 시굴의 3번째 단면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하였다. 

•연대:전국전기, 후기

• 조사내용:竇店古城은 대성과 소성을 나뉘며 대성의 평면은 방형이다. 서남쪽은 蘆村에 인접하며 동북

쪽에는 六合庄, 동쪽으로는 竇店鎭과 가깝다. 외성벽은 남쪽만 좋은 편이며 서쪽과 동쪽은 결실되었다. 

그리고 북벽은 파괴되어 없다. 서·남·동의 내벽은 바깥쪽 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조사결과 서·

남·동 세 벽에는 각각 성문 1가 있으며, 중간에는 路溝로 서로 통한다. 

    西安庄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몇 십 년 전 서안장 서쪽 40~50m의 범위 내에서 鐵塊, 철기잔편, 燒土가 

자주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土煉爐 흔적이 있어서 冶鐵遺蹟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성 내외의 성벽 관계를 알기위해 성벽을 4곳으로 절단하여 조사하였다. 그중에서 제 3단면이 비교적 

길고 층위와 유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았다. 제 3단면은 총 10층까지 확인되

었으며, 그 중 제 8층에서 서한 시기 7층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는 얇은 철편과 泥質灰陶, 그리고 무

늬가 없는 두꺼운 板瓦가 확인되었다. 

    전국시기에 해당되는 층은 9층과 10층, 전국후기에 속하는 것은 내벽 土 Ⅲ~Ⅴ층, M3호묘, W1, W2 

옹관묘이다. 서한시기의 층은 제 7층과 제8층이며, 내벽 土 Ⅰ~Ⅱ, M2, L4, G5, H14가 해당된다. 

   출토유물은 특히 기와류가 많으며, 전국시대에서 서한대의 유물은 대부분 板瓦殘片이다. 

    전국전기: 성벽의 土에서는 夾雲母灰黑陶의 판와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흑색과 갈색이며 태토는 홍

갈색, 운모가 섞여있다. 기형으로는 釜, 罐이 있다. 

    전국후기:철기가 비교적 많다. 전국후기 성격의 항토 Ⅳ층에서 鐵  4점이 출토되었다. 공부는 방형이

며, 세장한 형태이며, 平刃이다. 전국후기의 기와류에는 筒瓦와 판와가 있다. 토기는 회도가 많으며, 기

형으로는 釜, 罐, 豆, 鉢, 시루 등이 있다. 모든 釜는 운모가 섞인 紅陶이며, 다른 기형은 모두 灰陶이다. 

북경시 두점고성유적 ┃ 北京市 竇店古城遺蹟2

동두성촌 수습

백복촌 수습

서두성촌 수습

서침촌 수습 능운책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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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대:철기 중 은 공부가 방형, 신부는 장방형, 인부는 弧刃이다. 내측 성벽의 바깥쪽의 성벽 보강

토 내부에서 不明鐵片이 출토되었다. 기와류는 대부분 泥質灰陶이며, 판와이다. 토기는 釜, 罐, 鉢 등

이 있으며, 釜 이외에는 모두 회도이다. 제작방법은 전국후기와 같다. 

    동한대:철경동촉이 확인되었다. 촉두는 삼릉형이며, 경부가 비교적 길다. 토기는 적고,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은 니질회도 한 종류 뿐이다. 

    소성은 대성의 서북부에 위치한다. 북벽은 하천 침식으로 소실되었고, 동벽은 최근에 대부분 파괴되었

다. 성내에는 판교마을터가 있다. 서벽은 여러 곳이 파손되었다. 

    두점고성의 대성은 전국전기에 축조되었고 북조시기에 폐기되었으며, 문헌자료의 기록과 서로 부합된

다. 두점고성은 한 대의 良鄕縣으로 보고있다. 토기, 철기, 기와 등 출토유물이 연하도에서 흔히 보이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연문화에 속하는 것이며, 특히 燕中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土기

초는 전국전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성 내측에서는 鐵  4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성을 쌓을 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점고성은 전

국 전기에 축조하였으며, 후기에 개축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성벽에는 전기의 지층이 남아있는 곳도 있

고 완전히 보수되어 없어진 곳도 있다. 보수 시 성벽축조기술은 연하도의 축조기술과 유사하다. 

유구명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夯土 Ⅳ층 鐵钁 4점 전국후기
北京市文物硏究所拒馬河考古隊, 1992, 「北京市竇店古
城調査與試掘報告」, 『考古』8.

유적 내 출토 철기

두점고성 위치도

출처:구글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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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점고성-전국전기

두점고성-전국후기

두점고성-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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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北京 順義區 藍家營村에 위치한다. 

•연대:전국시대 

• 조사내용:미보고유적으로 추정된다. 북경 수도박물관의 연나라관련 유물이 일괄 전시된 관에 藍家 遺

蹟 출토 鐵  1점과 鐵鎬 1점이 전시되어 있다. 鐵 은 평면형태가 장방형, 공부가 방형이며, 단합범의 

주조제로 보인다. 鐵鎬는 신부 중앙에 능이 있는 괭이로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전시자료 鐵  1점, 鐵鎬 1점 전국시대 · ·

유적 내 출토 철기

북경시 순의구 남가영유적 ┃ 北京市 順義區 藍家營遺蹟3

북경 순의구 남가영유적 출토

수도박물관 전시 전국시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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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河北省 承德市 興隆縣 壽王墳 大副將溝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3.5킬로 떨어진 곳에는 承興도로가 있

다. 철제용범 출토지는 마을 중앙부 북쪽 산기슭에 있으며, 앞쪽으로는 제방이 있고 작은 하천이 흐른다. 

주위로는 산이 둘러져있어 銅, 鐵 등의 풍부한 금속광산이 존재하며, 목재가 풍부하여 제철을 위한 천연

조건이 구비되었다.  

• 조사개관:1953년 10월 17일 현지 주민의 집을 공사하던 중 전국시대 철기 생산 공구와 철제 주범이 발견

되었다. 발견 당시 철기는 40종 87점이 확인되었으며, 70cm 높이로 쌓여 있었다. 1954년 8월 열하성문

화국은 李廷儉을 파견하여 그 철기를 수습하고, 주변지역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鄭紹宗, 李廷

儉, 康 柱 등이 하였다.

•연대:전국시대~한대

• 조사내용:전국시대에서 한대의 제철공방유적이다. 유적의 주변으로 5개의 트렌치를 설치해 조사하였다. 

그 중 2호와 3호 트렌치에서 전국시대 제철관련 유물이 확인되었다. 2호 트렌치에서는 2층과 3층이 전국

시대 층이다. 2층에서는 소토층과 목탄이 확인되었으며, 3층에서는 전국시대 토기편과 작은 철광석, 목

탄, 소토, 풀이 혼합된 흙 등이 확인되었다. 3호 트렌치에서는 2층에서 소토와 목탄부스러기가, 3층에서 

소토에 목탄이 혼합되어있었다. 그 서반부에서는 석축기초유적이 있었다. 그 내부에는 두께 10cm 정도의 

경화된 흙벽돌로 된 소토층이 있었다. 석축기초의 대략적인 구조는 동서로 흙벽돌(土 )로 쌓은 立壁과 바

닥이 있었으며, 남북으로 석축기초와 토축격벽이 있었다. 바닥 상부에는 대량의 목탄이 있었고, 그 하부에

는 회색의 단단한 바닥층(전돌과 유사한 것)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부드러운 적색소토와 생토가 있었다. 

     철제용범은 모두 40종 87점이 출토되었다. 주로 농업생산공구의 鎔范이며, 鋤範, 雙鎌範, 範, 斧範, 雙

鑿範, 車具範 등이 확인되었다. 鎌, 鑿, , 斧 등의 용범에는 모두 “右 ”의 명문이 있다. 형태는 연하도 

출토 토기명문 그리고 명도전에 있는 문자와 유사하여 진나라 이전의 문자이며, 전국시대 주철장인의 직

위와 이름으로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주변으로 산포하여 니질회도편과 협사홍도편이 확인되었다. 

    공구의 형식과 주조기술, 그리고 수법으로 볼 때 요남 일대의 명도전과 같이 출토한 철제 농구와 대체로 

같다. 또한 유적 부근에서 출토된 토기편은 전국시대에서 한 대의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물이다. 따

라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철제용범을 전국시대 북방 燕國의 유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용범으로 찍

어낸 철기는 ‘興隆縣 封王墳’의 철서, ‘興隆縣 應手營子’ 혹은 ‘隆化縣’의 이조돌대철부와 그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2호, 3호 트렌치 전국시대~한대 137, 138
鄭紹宗, 1956, 「熱河興隆發現的戰國生産工具鑄范」, 『考

古通訊』1.

유적 내 출토 철기

승덕시 흥륭현 수왕분유적

승덕시 흥륭현 수왕분유적 ┃ 承德市 興隆縣 壽王墳遺蹟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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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河北省 承德市 興隆縣 壽王墳 大副將溝 철제용범 출토지에서 서쪽으로 1.5킬로 떨어진 산골짜기

에 위치한다.  

•조사개관:1954년 8월 흥륜현 수왕분유적을 조사하면서 함께 조사되었다.  

•연대:전국시대 

• 조사내용:유적은 단독으로 보고되지 않고 흥륜현 수왕분유적 간보 말미에 간략히 소개되었다. 

    2012년 6월 하북성 자료조사 시, 이 유적의 유물이 북경시의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전시유물은 雙鎌鐵範 1점, 雙鑿鐵範1점, 鋤鐵範 1점, 車器鐵範 1점이 있었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전시자료
雙鎌鐵範 1점, 雙鑿鐵範 
1점, 鋤鐵範 1점, 車器

鐵範 1점
전국시대 ·

鄭紹宗, 1956, 「熱河興隆發現的戰國生産工具鑄范」, 

『考古通訊』1.

유적 내 출토 철기

승덕시 흥륭현 수왕분유적

*흥륭현 봉왕분의 철서, 흥륭현 응수영자 혹은 융화현의 이조돌대철부와 동형식

승덕시 흥륭현 고동구유적 ┃ 承德市 興隆縣 古洞溝遺蹟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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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덕시 흥륭현 고동구유적(북경 국가박물관)

• 위치:興隆縣 興隆 에서 동북쪽으로 60km 떨어진 깊은 산지에 있는 西溝庄에서 동남쪽으로 500m 

떨어져 있다. 

•조사개관:1984년 6월 서구장의 주민이 산비탈에서 금광을 채굴할 때 발견되어 王峰에 의해 조사되었다. 

•연대:전국시대 

• 조사내용:광갱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鐵鋤 1점, 鐵斧 1점, 葦席, 木條 箕 등이 있다. 철서의 공부 

내벽에 나무자루를 감싼 얇은 철편과 소량의 木柄이 남아있으며, 철부의 공부 내부에도 鐵楔과 소량

의 목병흔이 남아있다.

    출토된 鐵鋤, 鐵斧의 형식은 흥륭에서 출토된 전국시대 鐵範으로 주조된 유물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전국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전국 철범의 출토지와 10km 떨어져있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광갱 내 鐵鋤 1점, 鐵斧 1점 전국시대 141 王峰, 1995, 「河北興隆縣發現戰國金鑛遺址」, 『考古』7. 

유적 내 출토 철기

승덕시 흥륭현 금광유적 ┃ 承德市 興隆縣 金鑛遺蹟6

승덕시 흥륭현 금광유적

승덕시 흥륭현 고동구유적 출토

雙鎌鐵範

鋤鐵範 車器鐵範

雙鑿鐵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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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관:1978년 하북성문물관리처에서 40여기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연대:전국시대 

• 조사내용:모두 二層臺로 이루어진 수혈토광묘이다. 무덤에서는 鐵製帶鉤, 璜形飾, 陶管, 동물뼈 등

이 출토되었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수혈토광묘 鐵製帶鉤 전국시대 미게재
河北省文物管理處, 1979,「河北省30年來的考古工

作」, 『文物考古工作30年』. 

유적 내 출토 철기

승덕시 난평현 소성자유적 ┃ 承德市 平縣 小城子遺蹟7

• 위치:張家口市 龐家堡區 白廟鄕 白廟村 북쪽 300m 떨어진 대지 위에 있다. 대지의 뒤쪽은 燕山山

脈이 있고 앞쪽에는 작은 하천이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屬洋河의 지류인 龍洋河로 흘러들

어간다.  

• 조사개관:1983년 1월 채토작업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장가구시문물사업소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때 유적이 발견되었다. 4~5월 유적의 서쪽부분에 대해 구제발굴을 진행하였으며, 유적 동쪽에 있는 

파괴된 무덤 3기를 조사하였다.

•연대:전국중기~중후기 

• 조사내용:유적의 문화퇴적층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주로 유적의 서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부에

는 보기 드물다. 이 유적에서는 5유형의 유존이 확인되었다. 

-제 1유형 유존:수혈 2기(H6, H8)가 확인되었으며, 출토 토기는 夾砂土器와 泥質土器 두 종류가 있

다. 주요기형으로는 , 盆, 罐 등이 확인되었다. 

-제 2유형 유존:수혈 3기(H2,H3,H5)가 확인되었다. 출토 토기는 협사토기와 니질토기 두 종류가 

있다. 주요기형으로는 , 盆, 鉢(구연이 내만) 등이 확인되었다. 석기는 수량은 적으며, 기형은 斧와 

刀가 확인되었다. 

-제 3유형 유존:유적의 제 2층 퇴적은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한다. 유구는 수혈 1기(H4)와  분묘 4기

(M2,M3,M20,M23)가 있다. 4기의 무덤은 모두 장방형 토광수혈식이며 목관의 흔적이 있다. 이 유

형은 문화양상으로 보아 다시 제 3조로 나눌 수 있다. 

제 1조는 토기로 보아 甲, 乙 두 종류로 구분된다. 甲은 手製이며 협사토기이고, 그 기형으로는 鼓腹

罐, 筒形罐 등이 있다. 乙은 輪制이며 니질토기이다. 기형은 豆, 盆, 折肩罐 등이 있다. 

제 2조는 토기의 경우 제 1조 중의 甲류만 보인다. 기형으로는 雙耳罐形 , 雙耳罐 두 종류가 확인

된다. 

제 3조는 토기의 경우 甲, 乙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甲류에는 雙耳罐만 보이며, 이는 제 2조에서 

확인된 쌍이관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乙에서 많이 보이는 것은 小口鼓腹罐이다. 

-제 4유형 유존:분묘 12기(M1,4,6,7,9,10,11,12,14,15,24,25)가 확인되었다. 모두 장방형토광수

혈식이며, 두향은 대부분 동쪽방향이다. 철기는 鐵刀가 확인되었다. 토기는 모두 니질회도이며, 기

장가구시 백묘유적 ┃ 張家口市 白廟遺蹟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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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는 罐類가 가장 많고, 壺, 盃, 盂, 豆, 尊, 등이 있다. 다른 유물의 수량은 적으며, 청동대

구, 골제비녀 등이 있다. 

-제 5유형 유존:옹관묘 4기(W1~4)가 확인되었다. 인골과 치아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확인되지 않

았다. 옹관은 雲母가 섞인 紅陶 釜이며, 1점의 니질회도 瓮이 있다. 

백묘유적에서 5유형의 유존은 하상시기부터 전국시기까지의 5가지 계통의 문화유존을 대표한다. 제 

1유형 유존은 하가점하층문화 계통에 속하며, 제 2유형 유존은 상나라 조기의 늦은단계에 해당되고 

하한은 은허 조기보다 늦지 않는다. 제 3유형 유존은 다시 3조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조는 춘추시

대 중기, 제 2조는 춘추시대 후기, 제 3조는 전국시대 중기이후에 해당된다. 제 3유형 유적 가운데 

甲류 토기는 중원에는 없는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북방 소수민족문화유적에 속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乙류는 토기의 계통 유형, 기형, 등으로 보면 모두 중원지역의 같은 시기 문화양상과 

일치한다. 甲류 토기와는 동일하지 않은 문화계통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동시기 같은 지역에

서 중원문화와 재지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4유형 유존은 尊만 시기가 

빠른 것으로 보이고, 그외의 것은 비교적 늦은 단계의 특징이다. 시대는 전국시대 중후기이다. 제 5

유형 유존은 운모가 섞인 紅陶 釜가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문화 계통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M6호(제 4유존) 鐵刀 1

전국시대 중후기

146
張家口市文物事業管理所, 1985, 「張家口市白廟遺址

淸理簡報」, 『文物』10.
수습 鐵刀 1 147

유적 내 출토 철기

장가구시 백묘유적 위치도

출처:구글맵스

출처:구글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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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구시 백묘유적

장가구시 백묘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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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河北省 唐山市 西郊 豊潤縣 韓城鎭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세는 평탄하고 

원래는 농경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연나라가 해상을 통해 동쪽으로 진출하기위해 반드

시 거쳐야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것으로 서술하였다.  

• 조사개관:1989년 10월부터 1990년 7월 상순까지 하북성문물연구소와 당산시문물관리처에서 발굴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전에 당산시문물관리처에서 소규묘 구제발굴을 진행한 적이 있다.

•연대:전국 중기후반

• 조사내용:유구는 수혈 286기, 구상유구 21기, 우물 4기, 토기요지 2기, 노지( :부엌) 다수, 주거지 

30기, 옹관묘 8기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유적의 동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밀집된 분묘군이 

있으며 모두 토광수혈묘이다.

    철기는 생산공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주로  35점, 長板  1점, 鎌 33점, 五  1점, 鋤 1점, 削 8

점, 반월형철도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무기는 矛 2점, 생활도구는 대구 다수와 揷銷 1점이 확

인되었다. 청동기는 銅印과 刀幣가 출토되었으며, 토기는 豆 48점, 盆 8점, 釜 14점, 罐 7점, 小罐 9

점, 量 1점, 甑 2점, 鉢 3점,  6점, 盤 1점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내박자 1점, 토제 방추차 54점, 

陶璧 3점, 半瓦當, 板瓦, 筒瓦, 石鑿 3점, 석제 방추차 3점, 磨石 13점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대부분 철제 농업생산공구가 위주인 것으로 보아 농업이 주요 경제 행위인 대형촌락유적으로 

추정되며, 건축재료 중 판와, 통와, 와당 등이 있지만 대형은 출토되지 않아 대형건물은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확인된 주거지와 유물로 볼 때, 전국시대 중기후반 연나라 내의 혼

란 피하기 위해 동쪽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유이민에 의해 형성된 마을 유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출토된 토기와 명도전 등으로 보아 전국시대 연문화에 속하며, 특히 명도전의 형태가 연 소왕 이전

단계의 명도전이기 때문에 그 연대는 전국시대 중기후반으로 설정하였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유적 내
 35점, 長板  1점, 鎌 33점, 五  

1점, 鋤 1점, 削 8점, 반월형 철도 1점, 
矛 2점, 대구 다수,  揷銷 1점

전국중기후반 151
河北省文物硏究所, 1998, 「唐山東歡 戰

國遺址發掘報告」, 『河北省考古文集』.

유적 내 출토 철기

당산시 동환타유적 ┃ 唐山市 東歡 遺蹟9

당산시 동환타유적

당산박물관 전시자료

철곽

오척파 철겸

철곽

장판철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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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시 동환타유적 당산시 동환타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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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시 동환타유적 당산시 동환타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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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天津市 東郊 張貴庄에서 남쪽으로 2.5km떨어져 있으며, 津塘도로의 남쪽에 위치한다.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조개 언덕 위에 있다. 지면 보다 2m 높고 주변은 논이다. 이 유적은 大沽海口에서 

40km떨어져 있고 천진 시내에서 13km 떨어져 있다.   

• 조사개관:1956년 도로공사현장에서 발견되어 1956년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천진시문화국과 천진시

역사박물관에서 시굴하였다.

•연대:전국시대

• 조사내용:발굴조사는 3개의 트렌치 설치하여 시굴하였으며, 보고서에서는 M1호만 소개되었다. M1

호에서는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바닥과 측면에 목관의 흔적이 확인된다. 머리부분에서 0.72m 떨어

진 곳에서 협사홍도삼족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의 위치로 보아 감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주

민의 제보에 의하면 1956년 봄에도 조개 언덕 남단에서 인골과 토기가 발견된 적이 있었으며, 따라

서 이 지역은 고대 묘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는 鐵  1점이 지표 수습되었으며, 출토정황은 불명하다. 이외에도 夾砂紅陶三足器 1종만 확인

되었다. 이러한 紅陶三足器는 취사용기이며, 과는 구분된다. 이는 북경 서북쪽 교외의 냉천촌에서 

출토된 홍도삼족기와 매우 유사하며, 燕國의 유물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泥質灰陶는 완전하거나 

복원가능한 것이 19점이며, 기형으로는 鼎, 豆, 壺, 三足器 등이 있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지표수습 鐵鐼 1점 전국시대 미게재

天津市文物組, 1957, 「天津市東郊發現戰國墓簡報」, 『文物參

考資料』3.

天津市文化局考古發掘隊, 1965, 「天津東郊張貴庄戰國墓第

二次發掘」, 『考古』2.

유적 내 출토 철기

천진시 거갈장, 장귀장 유적위치도

천진시 동교 장귀장유적 ┃ 天津市 東郊 張貴庄遺蹟10

출처:구글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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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박물관 전시 전국시대 유물

천진시 남교 거갈장유적 전경 천진시 동교 장귀장촌 표지석

천진시 동교 장귀장유적 축척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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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천진시에서 동남쪽으로 20km 떨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南八里臺에서 4km 떨어져있다. 조

개로 된 제방이 서북쪽에서 이어져 거갈장을 지나며, 이 거갈장은 패각제방 위에 있다. 유적은 마을 

내외에 분포하며, 마을 동쪽과 서북쪽 2km에 商家嶺子가 있는데, 모두 분묘구역이다.  

• 조사개관:1958년 천진시문화국에 의해 유적이 발견되어 유물 회수 과정에서 일부 파괴된 무덤을 조사

하였으며, 1959년 4월 천진시 제 1계 문물공작대에서 마을 서쪽유적에 대해 발굴하였다.  

•연대:전국시대 중후기

• 조사내용:수혈은 1기만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철기, 蚌器, 刀幣 등이 있다. 유적

에서 출토되는 유물로는 토기, 철기, 동기, 골기, 방기, 일부 동물뼈 등이 있다. 철기는 鋤 1점,  1

점, 鑿 2점,  1점, 鐵莖銅鏃 2점이 확인되었다. 토기는 회도의 기형으로 豆, 시루, 盆, 碗, 罐, 瓮이 

있으며, 紅陶의 기형으로는 瓮, 罐, 豆만이 있다. 청동기는 동촉 2점, 대구 1점, 環 1점, 刀幣 20여점

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골제비녀 1유형, 방기 2점, 판와, 통와, 塼 등이 있다. 

    유적 내에서 무덤은 옹관묘 2기만 발굴하였다. 대체로 토광묘는 商家嶺子에서 비교적 많은 수가 확

인되었며, 동쪽은 적다. 상가영자에서 2기를 발굴하였다. M3호에서는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인골의 

좌측에 작은 감실이 있고 그 안에 토기가 있었다. 豆 1점, 배신이 얕은 豆 2점, 罐 1점이 출토되었다. 

M4호에서는 배신이 얕은 豆 2점, 壺 1점, 동검 1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파괴된 분묘에서 유물을 수습하기도 하였는데, 토기는 배신이 얕은 豆, 盂, 壺, 罐, 尊, , 鉢 

등이 확인되었으며, 청동기는 동검 2점, 동촉 2점, 동과 3점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대는 출토유물과 분묘의 부장품으로 보았을 때 전국시대 중후기에 속한다. 그러나 

수습된 유물로 봤을 때 비교적 이른 단계의 것도 있으므로 연대를 결정짓기는 어렵다고 기술하였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수혈
鐵鋤 1점,  鐵钁 1점, 
鐵鑿 2점,  鐵鏟 1점, 
鐵莖銅鏃 2점

전국중후기 159
天津市文化局考古發掘隊, 1965, 「天津南郊巨葛庄戰國遺址

和墓葬」, 『考古』1.

유적 내 출토 철기

천진시 남교 거갈장유적

천진시 남교 거갈장유적 ┃ 天津市 南郊 巨葛庄遺蹟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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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남교 거갈장유적

•위치:天津市 北郊 北倉의 引河北岸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경진도로와 1600m 떨어져 있다.  

•조사개관:1965년 봄 천진시문물관리처에 의해 유적이 발견되었다. 

•연대:전국시대~서한 초

• 조사내용:유구는 주거지 1기, 수혈 7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총 90여점이 확인되었으며, 토기, 

철기, 청동기, 골기, 상아 및 煤精이 있다. 철기의 수량은 비교적 많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2

점, 斧 1점, 鎌 1점 정도이다. 토기는 니질과 협사홍도 두 종류이며, 釜 한 종류만 확인된다. 니질토

기는 罐, 盆, 豆, 시루. 碗과 방추자, 어망추 등이 확인되었다. 청동기는 , 劍首, 銅冒가 있으며, 이

외에도 輪形器, 유공토기편, 원형토기편, 판와, 골제비녀, 골제장식품, 상아기, 煤精器, 조개껍질, 

사슴뿔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 중에서 출토된 협사홍도 釜는 전국시대 燕國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豆, 盆과 Ⅰ식 罐은 전국시

대 유적에서 흔히 보이는 유물이다. 그러나 Ⅱ식 罐의 형태로 보아 이는 한대의 도관과 유사하다. 그

러므로 유적의 연대는 전국시대에 해당하고 그 하한은 서한 초까지 내려갈 수 있다. 천진지역에서는 

전국시대와 서한대의 유적이 40여 곳 발견되었으며, 그 하한은 모두 서한 초이다. 

유적 내 출토 철기

천진시 북창유적 ┃ 天津市 北倉遺蹟12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유적 내
鐵  2점, 鐵斧 1점, 

鐵鎌 1점
전국시대~서한 초 162

韓嘉谷(天津市文物管理處), 1982, 「天津北倉戰國遺址淸理簡
報」, 『考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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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시 북창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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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관:1965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대:전국시대

• 조사내용:유구는 반지하식 주거지가 있다. 출토된 철기는 공부가 방형인 鐵鋤, 鐵斧, 鐵 , 鐵鑿 등

이 있으며, 연하도와 흥륭 등지에서 출토된 철기와 형식 등이 같다. 이 외에도 釜, 罐, 盆, 豆, 시루, 

碗 등의 토기와 어망추, 방추차, 黑玉 등이 확인되었다.  

• 위치:榮庄은 撫寧縣에서 동남쪽으로 약 15km 떨어져있다. 유적은 마을 북쪽 하천의 남안에 있고 부

근의 지세는 원지형보다 높다. 

•조사개관:1956년 무녕현에 있는 문물조사 중에 발견되어, 1957년 여름 하북성문화국에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대:전국시대 

• 조사내용:철기는 小鐵  1점과 파손된 것이 여러 점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석기는 石斧 1점, 파손된 

石鎌 1점, 토기는 砂質灰陶  1점,  泥質紅陶 鉢 1점, 泥質灰陶 罐 1점,  파편이 수습되었다. 청동

기는 쌍익철촉 1점이 확인되었으며, 판와를 개조하여 만든 회도 방추차가 1점 수습되었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주거지
鐵鋤, 鐵斧, 鐵 , 

鐵鑿 
전국시대 미게재

天津市文物考古工作30年 編輯組, 1979, 「天津市文物考古工作
30年」, 『文物考古工作30年』.

유적 내 출토 철기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유적 내 小鐵  1점 전국시대 미게재
唐元明 外, 1958, 「文物工作報導 -河北省 撫寧縣發現古遺址」, 
『文物參考資料』6.

유적 내 출토 철기

천진시 북창 전와창유적 ┃ 天津市 北倉 瓦廠遺蹟13 무녕현 영장유적 ┃ 撫寧縣 榮庄遺蹟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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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肖家樓村은 滄縣 서남쪽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약 0.2km 떨어진 곳

에 南運河이 있다. 그 동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는 舊州가 있는데 즉 한나라 발해군의 군치인 浮

陽이였다. 남운하는 소가루촌 서북쪽에서 서쪽으로 돌출되는 河灣이 형성되었으며, 유적은 이 하만

의 동쪽에 위치한다.  

• 조사개관:1960년 4월 다량의 刀幣와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제보로 천진시문물관리처에서 조사하고 유

물을 수습하였다.

•연대:전국시대

• 유적내용:刀幣는 약 10339점이 두 곳으로 나뉘어 출토되었고, 간격은 1m이다. 출토시에 묶음으

로 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刀幣 옆에는 瓮과 파손된 鐵  각 1점이 출토되었다. 유구로는 수혈 5기

와 무덤(송나라) 등이 확인되었다. 수습된 토기는 니질회도 위주이며 홍도는 극히 적다. 기형으로는 

罐, 豆, 盆, 壺, 瓮, 방추차 등이 있다. 철기는  1점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蚌器와 석기가 있다. 

    초가루유적에서 출토된 刀幣의 형태, 크기, 무게, 명문의 규칙성 등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지

역에서 출토된 유물 등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전국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지 철기유물 시기 도면
page 참고문헌

유적 내 鐵  1점 전국시대 미게재 天津市文管處, 1973, 「河北滄縣肖家樓出土的刀布」, 『考古』1.

유적 내 출토 철기

창현 초가루유적

창현 초가루유적 ┃ 滄縣 肖家樓遺蹟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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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 연나라지역 
철기문화 및 그 특색

白雲翔(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Ⅰ. 머리말

중국 역사 속의 연나라는 西周 초기 대략 기원전 1045년에 중국 북방에 분봉된 제후국이다. 최초의 封

地, 즉 연나라 도성은 대체로 북경시 서남쪽 교외의 房山 琉璃河유지 董家林 고성지로 비정하고 있다. 문

헌기록에 따르면, 방산 유리하 일대의 주나라 초기 연나라 도성이 폐기된 후 연나라는 현 북경 시내에서 

하북성 역현, 용성현 그리고 웅현사이로 수차례 천도했다고 한다. 문헌상에서는 城(현 북경 시내 서남

쪽의 宣武門일대에 해당한다), 臨易, 易, 中都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천도 과정 및 각 도성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국시대 중기인 연 文公시기(기원전 361~333년)가 되면 최종적으로 

武陽에 도읍하게 되는데, 무양은 즉 하북성 역현의 연하도이다. 그 뒤 전국시대 말기인 연 昭王 시기(기

원전 311~279년)에 이르러 점차 번영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당시에는 계성을 제2의 도성(培都)으로 

삼았었다. 비록 일부 학자들은 “서주 전기에 이미 연나라의 영향력이 하북성 북부와 요녕성 서부까지 미

쳤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다만 일시적인 문화적 영향이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주나라 시기 연나라의 

주요 통치지역은 줄곧 현 북경 시내에서 하북성 중부의 웅현 일대까지였으며, 전국시대 중기 이후가 되어

서야 비로소 연나라의 강역이 신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300년 전후에는 남으로 창주 일대, 서

로 장가구에서 보정 라인까지, 동으로 발해까지, 동북으로 요동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게 된

다. 이 지역은 ‘전국시기 연나라지역(戰國燕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秦 왕조가 서고 난 후 연나라

의 옛 땅에는 巨鹿郡(북부), 廣陽郡, 上谷郡, 漁陽郡, 右北平郡, 遼西郡, 遼東郡이 설치되었다. 서한시기

에는 연나라 옛 땅의 중남부에 渤海郡(북부), 郡, 廣陽郡 그리고 연나라와 廣陽國이 설치되고, 동북부

의 광대한 지역에는 여전히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이 남겨졌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전국시기에서 서한시기까지의 ‘연나라지역’은 실질적으로 전국 말기의 연나라 강역 및 진나라 그리고 서

한시기의 연나라 옛 땅을 가리키는데, 그 연대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4세기 중엽에서 기원 전후까지이다.

소위 ‘철기문화’라는 것은 결코 단순히 철기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기를 주요 매개체로 한 물

질문화와 정신문화를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철기의 유형, 구조, 그 조합을 포함하며 또 철기의 생산과 

그 유적, 강철기술, 경영관리, 그리고 제품의 유통과 응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기문화

는 철기시대 전체 사회역사문화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이다.

전국에서 서한까지의 연나라지역 철기에 대한 고고발견은 1929년 역현 연하도유지의 고고조사와 1930

년의 소규모 고고발굴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鐵 , 鐵鋌銅鏃 등 전국시대 철기가 발굴되었다. 

1957~1982년 사이에, 연하도유지에서는 20여년에 걸친 고고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어 다량의 철기가 발

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鐵工場址도 발굴 정리되었다. 1996년에 출판된 『燕下都』 고고발굴보고

서는 연하도의 고고발굴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발표하고 있어 연나라 철기문화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

료가 되었다. 연하도를 제외한 전국시대부터 서한시기까지의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기타 성지, 주거지 

그리고 무덤 등에서도 철기가 발견되었고 또 여러 곳의 제철유지 혹은 유적도 발견되어, 전국시대에서 서

한시기까지 철기문화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Ⅱ. 연나라지역 철기의 유형 및 그 특징

중국에서 인공 야철은 기원전 800년 전후의 서주 말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周代 연나라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철기가 등장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까지 춘추시기의 철기, 즉 

기원전 5세기보다 이른 시기의 철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이는 고고발견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과 관

련있을 것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나라 철기가 기타 東周의 열국보다는 늦게 등장했다는 점을 암시하

는 것으로, 연나라의 철기 제작과 사용은 대체적으로 전국시대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고, 이는 아마도 三

晋지역의 영향 아래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시대 연나라 철기는 급속한 발전을 맞이하였고, 특히 

전국 말기에는 더욱 고도의 발전을 이룬다. 또한 철기문화가 동북아시아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교

량과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나라지역 철기문화가 동아시아 철기문화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

와 역할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나라지역 철기의 유형과 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철기는 주로 생산용구, 무기설비, 수레와 말 그리고 車馬機具, 

생활용구 그리고 기타 雜用器具 등 다섯 종류가 있다.

1. 생산용구

대표적인 것으로 線形空首斧, 梯形空首斧, 鑿, 扁 , 刀, 手鋸, 錘, 刮刀 그리고 削刀 등 手工工具가 

있고, 또 , 橫 , 多齒 , 直口 , , 六角鋤, 鋤板, 冠, 犁 , 刀, 刀 등 농기구가 있다.

線形空首斧, 전체적으로 장방형으로 인부와 공부의 폭이 동일하거나 혹은 인부가 공부보다 약간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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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18), 平頂鼓狀錘(圖面3: 15), 한쪽은 平頂이고 한쪽은 球形頂인 錘(圖面3: 19), 양쪽 모두 球頂인 

錘(圖面3: 16) 등이 있다. 동주 열국의 각지에서 출토된 鐵錘 가운데 연하도에서 출토된 鐵錘가 그 숫자

상으로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형태도 다양하다. 이는 물론 수공업 공방유지의 발견과 관련이 있겠지만 

역시 연나라지역 철기의 특징도 반영하고 있다.

刮刀, 납작하고 긴 선형이며 단면은 초승달 모양이고 양쪽 측면에 날이 있으며 앞부분은 뾰족하다. 연

하도에서 발견된 바 있다(圖面3: 24). 동주시기 철제 刮刀는 주로 남방 각지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 북방

에서는 상당히 드문 편이며, 연나라지역의 철제 괄도 역시 현재까지는 연하도에서만 발견되었다.

削刀, 긴 선형이고 손잡이 부분에 환두가 있다. 모두 단조로 제작되었다. 주요 형태는 세 종류로 나뉘는

데, 한 종류는 신부가 손잡이보다 휜 削刀(圖面3: 20)이고, 다른 한 종류는 신부가 손잡이보다 곧은 削刀

(圖面3: 21,22,23)이며, 마지막 한 종류는 신부와 손잡이의 폭이 같은 寬體削刀로 연하도 東沈村 M14:5

가 있는데 타원형의 환두에 길이가 17.4cm이고 시기는 서한 초기에 해당한다. 전국서한시기 철제 삭도

는 그 형태가 다양한데,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삭도는 모두 신부가 손잡이보다 넓고, 신부와 

손잡이의 너비가 같은 삭도는 서한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하며, 환두는 대부분 철근을 구부려 만들었

다. 일부는 심지어 卷雲形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제작기법이 간단하면서 장식성도 띠어 역시 연나라지역 

삭도의 특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의견: 상술한 수공공구 외에, 연하도 등 유지에서는 또 전국말기에서 서한까지의 鐵砧, 鑽頭, 牙, 截

具, 刀, 工具刀, 環頭錘, 裝柄錘 등 수공공구도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시대 연나라지역 수

공공구는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데, 이는 아마도 수공업 공방유지가 발견된 것과 많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연나라 철제 수공공구의 발달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철기의 유형을 놓

고 보면, 전국시대의 梯形 口鑿, 板狀 刀, 環頭手鋸 그리고 철근을 구부려 환두를 만든 환두삭도 등은 

모두 일정한 지역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竪 , 형태는 空首斧, 과 비슷하나 신부가 좁고 길며 두껍고 무거운 특징을 갖는다. 두 종류가 있

는데 하나는 口가 사다리꼴이고 인부보다 공부가 약간 더 넓다(圖面4: 1). 다른 하나는 공구가 장방형

이고 공부와 인부의 너비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圖面4: 1). 연하도와 방산의 두점고성에서 출토되었고, 

흥륭의 전국말기 철제용범 가운데 궐의 용범이 이 유형에 속한다. 철제 수공궐은 춘추말기에 등장했고 전

국서한시기에 가장 흔히 발견되는 농기구이나, 공구가 사다리꼴인 궐은 주로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연나라지역 철기의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한다.

橫 , 신부는 장방형을 띠고 머리부분 근처 중앙에 장방형의 이 있으며, 口의 사방은 정면으로 

솟아있다. 연하도와 당산 동환타(圖面4: 3), 연화보, 수암현성, 여순 고려채, 봉성 유가보자 등지에서 발

견되었다. 이런 종류의 궐은 전국시대 후기 연나라지역에서 등장했고, 기타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연나라지역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농기구이다. 왕망의 신왕조시기 제품도 가끔 발견되기는 한다.

多 , 弧形을 띠는 머리부분 근처 중앙에 장방형의 橫 이 있고, 공구의 사방은 정면으로 솟아있다. 

二齒 , 三齒 , 그리고 五齒  등 종류가 다양하다. 모두 연하도에서 발견되었다(圖面4: 4~7). 이치궐

측면에서 보면 이등변삼각형이다. 일부는  아래에 凸 이 있다.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짧

고 넓은 것이고(圖面2: 2,7), 다른 하나는 좁고 긴 것으로(圖面2: 1), 연하도 등지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梯形空首斧, 인부가 공부보다 넓어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이고 역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짧고 넓

은 것이고(圖面2: 5), 다른 하나는 좁고 긴 것으로(圖面2: 12), 각각 연하도와 무순  연화보 등지에서 발

견되었다. 대보대 M1:55는 斧身을 주조하여 붙였고 口 아래 두 줄의 돌대가 있으며 한쪽 면에는 볼록

하게 ‘漁’자가 주조되어 있어 어양군 鐵官의 제품임을 알 수 있다. 길이 10.6cm에 너비 7.4cm이고 시기

는 서한 말기이다(圖面2: 8).

, 그 형태가 공수부와 유사한데, 보통 날이 단면이거나 날의 모서리(刃角)가 바깥으로 벌어진(外展) 

것을 ‘분’이라 부른다. 연하도에서 발견된 것은 대부분 전국 말기(圖面2: 3,4,6)의 것이다. 영성 흑성고성

의 외부 나성에서는 5점이 출토되었는데 공구는 육각형 혹은 사다리꼴이고(圖面2: 9,10,11) 시기는 왕

망의 新代이다.

의견: 공수부는 다수가 주조로 제작되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목공도구로 전국시대 전기에 등장하며 

강남의 楚나라지역과 關中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연나라지역의 공수부는 전국시대 중후기에 등장하는

데 그 유형은 비교적 단일하여 주로 선형과 사다리꼴의 두 종류이다. 공구의 형태는 모두 장방형 혹은 긴 

선형이며 다른 지역의 雙肩形, 扇形, 靴形 공수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에서는 기타 지역의 板狀斧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서한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橫 斧도 연나라지

역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鑿, 긴 선형으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은 공구가 사다리꼴이다. 무순 연화보(圖面3: 6), 역현 연하도(

圖面3: 1~5) 등지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扁 , 세로로 된 竪 이고 인부는 납작하고 얇으며 넓은 편으로 연하도 등지에서 발견되었다(圖面3: 7).

의견: 착은 대부분 주조로 제작되었고 편산은 단조로 제작되었다. 철착은 전국 초기(예를 들면 등봉 양

성 주철유지)에 등장한다. 공구가 사다리꼴인 착은 다른 지역(예를 들면 장사의 초묘)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공구가 원형인 착은 연나라지역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편산은 역시 

착의 일종이다. 다만 인부가 넓게 퍼져있을 뿐으로 깎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발

견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남양 와방장의 서한시기 주철유지 등).

刀, 납작한 판형이고 평면은 사다리꼴을 띠며 인부는 곧거나 혹은 약간 밖으로 벌어진다. 연하도에서 

다수 발견되었다(圖面3: 8,9,10). 이렇게 납작한 판형의 산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연나

라지역의 독특한 철기유형 중 하나이다.

環頭手鋸, 납작하고 긴 선형으로 손잡이부분에 환두가 있다. 모두 단조로 제작되었는데 연하도에서 발

견된 바 있다(圖面3: 11,12). 전국서한시기의 鐵鋸로는 手鋸, 架鋸, 環形鋸條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또 

수거의 형태 역시 다양한데 예를 들면 손잡이 달린 수거나 夾背手鋸 등이 있다. 그러나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環頭手鋸 1종뿐으로 아마도 연나라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 중 하나로 보인다.

錘, 연하도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형태도 다양하다. 주로 平頂四 錘(圖面3: 13,14), 平頂圓柱形錘(圖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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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취락유지에서 출토된 여화는 길이가 40cm에 너비가 40.6cm로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큰 한대의 철제 

여화이다. 목제 여화에 철제 화관을 부착하는 형태는 대체적으로 전국시대 중기에 등장하고 전체가 모두 

철제로 만들어진 여화는 서한시기가 되어야 등장한다.

刀, 굽은 신부에 弓背이며 인부는 안으로 휘었다. 背部는 두껍고 또 정면으로 돌출된 邊 이 형성되

어 있으며 주조로 제작되었는데, 세부 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연하도(圖面5: 1), 연화보(圖面5: 2), 화

전 서황산둔(圖面5: 3)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흥륭의 철제용범 가운데 이런 겸도 용범이 있는데, 연대는 

모두 전국말기이다. 전국서한시기의 철제 겸도는 그 형태가 다양한데,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모

두 이렇게 주조로 제작된 邊 이 있는 겸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출토된 경우가 드물다. 확실히 이런 겸도

는 명확한 연나라지역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한시기가 되면 점차 사라져 단조로 제작된 선형 겸도로 

변화되어 간다.

刀, 弧背에 半月形이고 배부는 약간 두껍거나 혹은 가장자리에 邊 이 형성되어 있으며 배부 가까이

에 두 개의 구멍이 있고 주조로 제작되었다. 무순 연화보(圖面5: 5,8), 당산 동환타(圖面5: 7), 조양 원대

자, 여순 고려채, 여순 조가둔, 관전 여명촌의 교장(圖面5: 4,6,9)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주조된 

반월형의 雙孔 刀는 전국말기에 등장했고, 연나라지역에서 유행했으며 그 인근지역에서도 가끔 발견되

기는 했다. 확실히 이러한 질도 역시 연나라지역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농기구임이 분명한데 서한시기가 

되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의견: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의 철제 농기구는, 그 종류의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나, 그 형

태의 측면에서나 제조방법의 측면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분명한 연나라지역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주조로 제작된 사다리꼴 공구의 수공궐, 긴 선형의 판상횡공궐, 횡공다치궐, 육각서, 제형

서판, 인자형서, 배부가 두껍거나 가장자리에 邊 이 있는 겸도와 질도 등은 연나라지역 철제 농기구의 

지역적 특징을 구성하고 있다.

2. 무기설비

주로 劍, 矛, 戟, 鏃, 弩機郭, 甲  등이 있다.

劍, 철검은 전국서한시기 주요한 전쟁용 무기의 하나로 그 길이에 따라 70cm 이상의 장검, 40~70cm이 

중장검, 30cm전후의 단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주로 장검이고 중장검은 

소량이 발견되었다. 장검은 다시 구체적으로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한 종류는 扁莖窄體長劍으로, 즉 칼 

신부의 폭이 4cm 이하이고 扁莖에 코등이는 방형이다. 연하도 신장두 30호 전국후기 무덤에서 출토된 2

점의 金柄鐵劍이 모두 窄 長劍이다(圖面6). 연하도에서 채집된 12점의 철검 가운데 1점의 중장검을 제

외한 나머지 11점은 모두 길이 90cm 이상의 窄 長劍으로(圖面7: 2,4), 이를 통해 窄 長劍이 전국말기 

연나라지역 철검의 주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종류는 長莖窄體長劍으로 칼 신부의 폭은 4cm 

이하이나 경부가 가늘고 길어 보통 15cm이상이고 다수가 사각형이며 코등이는 방형이다. 연하도 44호 

전국후기묘에서 1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보존상태가 완전한 8점에 대한 측량을 통해, 경부의 길이가 

은 또 무청현 난성유지에서도 발견되었고, 삼치궐은 조양 원대자에서도 발견되었다. 오치궐은 또 당산 동

환타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흥륭의 철제용범 가운데 오치궐 용범이 있다. 이러한 횡공다치궐은 전국말기의 

연나라지역에서 등장했는데, 전국시기 연나라지역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농기구로 秦대 이후가 되어

서야 비로소 다른 지역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 直口  한 종류만 발견되었는데 즉 신부가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가로로 긴 장방형이며 머리부분 상

단에 긴 선형의 이 있으며 하단에 날이 있다. 능원 안장자(圖面4: 8), 금서 소황지고성(圖面4: 9) 그리

고 대보대 1호 한묘, 조양 원대자, 수중 강녀석, 여순 고려채, 여순 조가둔 등지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나

무에 끼워서 흙을 파는 용도로 사용하는 鐵 은 춘추말기에 등장했고 전국서한시기에는 直口 과 凹口

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전국시대 연나라지역에서는 直口 만 발견되었고 그 수량도 적어 이는 연나라

지역 철제 농기구의 특징 중 하나로 봐야할 것이다. 凹口 은 서한시기에 비로소 등장하는데 영성 흑성고

성의 외부 나성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은 모두 주조로 제작되었고 형태는 대동소이하며, 천진 거갈장(圖面4: 10), 연하도(圖面4: 11~15)

에서 발견되었다. 鐵 은 銅 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춘추말기에 등장했고 전국서한시기에 흔히 사

용된 농기구 중 하나이다. 전국시대 철산은 주조로 제작되었고 진한시기에는 다수가 단조로 제작되었다.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 주조로 제작된 것이고 단조로 제작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六角鋤, 전체적인 형태는 육각형이고 머리부분 근처 중앙에 가로방향 이 있으며 공구의 사방은 정면

으로 솟아있다. 모두 주조로 제작되었고 구조도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다수 차이가 보인다. 

연하도(圖面4: 19,21), 당산 동환타(圖面4: 20), 천진 거갈장, 대안 백성자, 여순 고래채, 봉성 유가보자 

등지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흥륭의 철제용범 가운데에도 육각서 용범이 있다. 육각서는 전국중기에 등장

하고 서한중기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연나라지역이 가

장 많고 또한 용범까지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나라지역 특징을 보여주는 철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梯形鋤板, 기물 신부는 납작하고 얇으며 평면상으로는 사다리꼴을 띤다. 모두 주조로 제작하였고 무순 

연화보(圖面4: 16), 연하도(圖面4: 17), 조양 원대자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제형서판은 전국중기에 등장

하고 각지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그러나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되는 제형서판은 가장자리에 邊 이 있는

데, 이렇게 주조된 제형서판은 서한시기가 되면 이미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人字形鋤, 기물 신부는 납작하고 얇으며 평면상으로는 ‘人’자 형태를 띤다. 양쪽 측면 가장자리에 돌대

가 있고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으며 주조로 제작하였다. 연하도(圖面4: 18)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인자

형서는 현재 전국시대 연나라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冠, 犁 의 앞 끝에 부착하는 鐵刃으로 전체적으로 V자 형태를 띠며 양쪽 측면 가장자리가 날이 된

다. 안쪽이 口가 되어 木  혹은 鐵 에 부착되는데, 전국서한시기 각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농기구로 

연하도에서도 그 실물이 채집되었다.

犁 , 전체적인 형태는 대체적으로 삼각형 혹은 舌形이고 가운데는 비었다. 전국시대 연나라지역에서

는 발견된 것이 없으나 진한시기의 철제 여화는 흥륭, 집안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요양 삼도호의 서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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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형태가 완전한 것은 63조각으로 형태는 사다리꼴, 장방형, 방형 그리고 T형 등 네 

종류이다.

, 두 종류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연하도 44호묘에서 출토된 것이며(M44: 2), 89조각의 鐵札葉片을 7

층으로 연결하여 만들었다. 遮 은 없고 원형이며 상부는 평평하다. 높이는 26cm이고 직경은 24cm이다

(圖面10: 1). 다른 하나는 1995년 연하도 10호 기초에서 1점이 발견되었다(YXD95H1:1). 69조각의 미

늘이 5층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졌으며, 챙이 있다. 복원한 높이는 31.4cm, 바닥부분의 직경은 25.2cm이

다(圖面10: 2). 철제 갑주 조각은 연하도의 여러 유지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전국

중기로 노야묘대 Ⅴ호 지하기초에서 여덟 조각이 출토되었고, 무양대촌 21호 공방지에서 출토된 214조

각은 연대가 전국말기였다. 이는 당시 鐵 가 이미 다량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의견: 상술한 것들 이외에 연나라지역에서 출토된 전국시대 철제 무기설비로는 연하도 44호묘에서 출

토된 철제 弩機郭, 矛와 戟 등에 장착하는 봉부의 끝에 다는 ,  등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

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철제 무기설비의 유형은 기타 지역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유물의 형태는 분명한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철검 중에는 착체장검이 유행했고 소량의 착체중장검이 이를 보조하

였다. 雙葉平直 矛는 연나라지역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것으로 서한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卜’자형 극 역시 전국중기 연나라지역에서 처음 등장하여 후에 점차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어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철제 노기곽도 연하도에서 발견된 것의 연대가 가장 이르며, 철주와 갑주편은 연하도 여러 

지점에서 다량 발견되었는데, 이는 철제 방어장비가 전국말기의 연나라지역에 이미 대규모로 사용되었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車馬機具

거마기구는 마차상의 철제 부품, 마구 및 선박과 옛 기계의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연나라지역에서는 

주로 車 , 車 , 馬 , 馬銜, 齒輪 등이 발견되었다.

車 , 목제 車  내벽에 끼워 넣는 철제 부품으로 차곡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1종뿐으로 원통형이고 한쪽 끝의 양쪽 측면에 볼록한 방형 이 있는데 그 크기는 다르다. 

연하도(圖面11: 4~7)와 봉성 유가보자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전국시대에는 또 일종의 육각형 차강(또는 

보통 ‘六角承’이라고 부른다)도 있는데 연나라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車 , 輪  내측 軸木에 부착되는 철제 부품으로 차강이 축목에 가하는 마모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대보대 한묘에서 3세트 6점이 출토되었으며, 직경 4.5~5.5cm, 폭 3cm, 두께 1cm이다.

車 飾, 윤곡 외측에 부착되는 철제 부품으로 차곡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대보대 한묘에서 6세

트 12점이 출토되었다. 직경 10~13.5cm, 폭 4.5cm, 두께 6mm이다.

馬 , 전국·서한시기의 마표는 신부가 휜 것과 곧은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것

은 모두 신부가 휜 것이다(圖面11: 2).

馬銜, 두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마함이 된다. 형태는 두 종류이다. 한 종류는 각각의 마디가 하

15.7~22cm이고 전체 길이는 73.2~100.4cm임이 확인되었다(圖面7: 1). 중장검은 길이 40~70cm 사

이로 경부는 납작하거나 사각형이고 연하도(圖面7: 3,5)에서 발견되었다. 전국시기 중원과 남방지역에서

는 또 신부의 폭이 4cm이상의 검(寬體劍)도 유행했으나 연나라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북방 초원지

대의 단검도 연나라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에서 유행한 검은 窄 劍이

고 또 장검이 주요한 형식이었던 것이다. 철제 장검이 많아지고 또 좁은 신부에 長莖이 다량으로 사용되

는 것은 진나라와 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철검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矛, 전국서한시기에 흔히 발견되는 무기의 하나로 그 수량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 연나라지역 역시 이

와 같았다. 신부의 형태상 특징에 따라 대체적으로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신부가 긴 삼각형 

모양으로 연하도에서 다수 출토되었다(圖面7: 6~12). 둘째는 신부가 柳葉形으로, 양날은 평평하고 곧으

며 창끝에서 하나로 모인다. 연하도 44호묘에서 16점이 출토되었는데 전체 길이는 32~37.9cm로 동일

하지 않다(圖面7: 14). 연하도 동침촌의 서한중기 무덤에서도 발견되었다(圖面7: 13). 셋째는 長柄矛로 

연하도 44호 전국후기 무덤에서 1점이 발견되었는데(M44:47), 신부는 가늘고 길며 철모인부와 자루투

겁 사이에 長莖이 있고 장경에는 세 개의 節孑이 있는데 孑 양측으로 날이 서 있다. 전체 길이는 66cm로

(圖面7: 15), 이는 모의 특수한 형태이다. 상술한 첫째 모는 전국시대에 각지에서 유행했고 둘째 모는 주

로 연나라지역에서만 발견되는데, 서한시기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 빠르게 유행하게 된다. 이

런 종류의 모, 즉 가늘고 길며 납작한 신부에 양날이 평평하고 곧은 모는 아마도 연나라지역에서 먼저 등

장하였던 것 같고, 연나라지역의 특징적인 철모였을 것이다.

戟, 철극은 전국시대 銅戟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무기로 발견된 수량은 적은 편이다. 그 형태는 三叉形과 

‘卜’자형의 두 종류인데 연나라지역에서는 뒤의 유형만 발견되었다. ‘卜’자형 극은 전체 모양이 ‘卜’자 형태

로 찌르는 부분·베는 부분·당기는 부분 세 부분이 모두 납작하고 가늘며 길다. 刺와 胡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직선상에 위치하고 援은 가로방향으로 자와 호에서 수직으로 나와 있다. 삼자가 서로 교차하는 부

분에 둥근 구멍이 뚫려있다. 연하도 44호 전국후기 무덤에서 12점이 출토되었고(圖面8), 대보대 1호 한

묘 등지에서도 발견된 것이 있다. 전국시대의 이러한 극은 현재 주로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되고 또 연대도 

비교적 이른 편이라, 이런 종류의 극이 전국후기의 연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전국시대 연나라지역 특징을 갖춘 철극으로 서한시기에 기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서한시기 

철극 가운데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 되었다.

鏃, 전국시기에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은 鐵鋌銅鏃으로 완전한 철제 화살촉은 여전히 비교적 적은 편이

었다. 그러나 그 종류는 다양하였다. 연나라지역의 철촉으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은 두 종류이다. 하나

는 삼각형 화살촉으로 세부구조에는 다수 차이가 있는데, 연하도(圖面9: 1~3), 능원 안장자고성(圖面9: 

4,5)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하나는 雙刃鏃으로 화살촉의 신부는 납작하고 양쪽에 날이 있는 것으로, 

역현 연하도에서 다수가 채집되었다(圖面9: 6~8). 상술한 이 두 종류의 화살촉은 금서 소황지고성에서도 

모두 발견되었는데 그 연대는 서한시기에 해당한다.

鎧甲, 복원이 가능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하도 무양대촌 21호 공방지에서 270여 조각의 갑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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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빠른 편이다. 예를 들어 연하도 LJ10T26④H147:4의 곡봉형 대구는 전국초기의 것으로 현재까지 발

견된 것 가운데 연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대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연나라의 철제 장신

구는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 서한시기 각지의 철제 장신구는 그 종류와 수량이 모두 빠르게 감소한다.

5. 잡용기구

잡용기구는 상술한 네 종류 철기 이외의 것이나 혹은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철기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종류와 용도가 모두 다양하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頸鉗, 脚  등 철제 刑

具가 있다.

頸鉗, 수형자의 목에 씌우는 형구로 연하도에서 다수 출토되었는데, 그 구조는 대동소이하다(圖面13: 

1,2,3).

脚 , 수형자의 두 발에 채우는 형구로 연하도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고리와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圖

面13: 5~7).

의견: 頸鉗과 족쇄의 사용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1965년 연하도 연대장의 전국시대 土坑墓에서 

발견된 인골이 있다. 이 인골의 목에는 철제 頸鉗이 씌워져 있었고(LT65M:B1), 두 발에도 족쇄가 채워져 

있었으며(LT65M:B2),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이러한 형구의 사용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圖面13: 

4). 전국시대의 철제형구로는 侯馬喬村의 東周墓에서도 발견된 것이 있으나,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것

이 가장 많다. 진대와 서한시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양이 늘어난다.

상술한 생산용구, 무기설비, 거마기구, 생활용구 그리고 잡용기구 이외에 진대와 서한시기에는 또 철제 

도량형과 鐵錢이 등장하고, 이는 연나라지역에서도 발견되나 여기에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겠다.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철기의 특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각종 유형의 철기 가운데 생산용구와 무기설비가 비교적 발달하였고 종류도 다양하며 지역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거마기구, 생활용구 그리고 잡용기구는 종류도 적고 지역적 특색도 명확하지 않다. 

둘째, 생산용구 중 납작한 사다리꼴의 刀, 공구가 사다리꼴인 착, 환두수거, 철근을 구부려 환두를 만

든 삭도 등의 수공공구와 공구가 사다리꼴인 수공궐, 긴 선형의 횡공궐, 횡공다치궐, 횡공육각서, 주조로 

제작된 사다리꼴의 서판, 인자형 서, 주조로 제작되고 邊 이 있는 긴 선형의 겸도, 그리고 弧背에 반월

형의 雙孔 刀 등 농기구는 분명한 연나라지역 특색을 갖추고 있다. 무기설비 가운데서는 신부가 좁은 장

검이 유행했는데, 특히 좁은 신부에 장경을 가진 장검은 더욱 특색 있다. 신부는 납작하고 가늘며 길고 양

날은 평평하고 곧은 모와 ‘卜’자형 극 등은 연나라지역에서 처음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나라지역 전

국시대 철제무기의 지역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된다. 철제 갑주 역시 연하도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대표

적이다. 그 외에 연하도에서 발견된 전국말기의 목칼과 족쇄는 당시 철제형구의 기본적인 상황을 반영하

고 있다. 셋째, 진대와 서한시기에 각 지역의 철기유형 및 그 형태는 급속히 통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에 상응하여 연나라지역의 철기 역시 지역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타 지역의 

철기가 연나라지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영성 흑성고성의 외부 나성에서 왕망의 신왕조시기 요구삽 등이 

나의 곧은 쇠막대로 되어있고 연결되는 부분의 고리는 비교적 작으며 양 끝의 고리는 비교적 크다. 연하

도(圖面11: 3), 대보대 한묘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한 종류는 각각의 마디를 두 개의 쇠막대를 엮어 

꽈배기모양을 만들었는데, 연하도에서 채집된 1세트(YXD66W:0200)는 신부가 휜 마표와 꽈배기모양의 

마함으로 되어 있다(圖面11: 1).

齒輪, 연하도 고맥촌 2호 유지에서 1점(G2T6④:4)이 출토되었는데, 원형에 방형 구멍이 뚫려있고 둘

레로 톱니 60개가 있다. 부식이 심하며 직경은 5.2cm이다(圖面11: 8). 능원 안장자고성에서는 서한시기 

棘輪이 발견되었다.

의견: 전국시대 거마기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車 , 旌首, 선박용 鐵  등도 발견되었으나, 현재 

연나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 기타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육각형 차강도 발견되지 않

았다. 서한시기에 수레용 철제 부품의 종류는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대보대 한묘에서 출토된 철제 수

레 부품 중에는 鐵 , 環頭折脚釘 등이 있다. 그러나 연나라지역에서는 발견된 것이 많지 않고, 특히나 기

타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철제 車惠, 車  등은 아직도 발견된 것이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나라지역

의 철제 거마용품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 즉 예를 들어 연하도 D6T88③:3의 車 은 전국초기

의 제품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차강 중 그 연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산용구

와 무기설비에 비해서 연나라지역의 거마용품은 심도 깊은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4. 생활용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器皿, 용구, 미용기구, 복식 등을 말하는 것으로 鼎, 釜, 帶鉤, 帶  등이 있다.

鼎, 연하도에서 발견된 柱足附耳鼎 1종만이 발견되었다(圖面12: 1).

釜, 발견된 양이 적다. 연하도에서 발견된 1점(YXD72W:046)이 있는데, 입이 작고 바닥은 평저에 작

으며, 구연은 파손되었다. 복부에 두 줄의 볼록한 띠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잔존 높이는 34.2cm이다(圖

面12: 2).

의견: 정과 부 이외에 전국시대의 철제 생활용기로는 , 勺, 燈, 火盆 등이 있으나 연나라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서한시기에는 철제 생활용기의 종류와 수량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나 연나라지역

에서 발견된 것은 많지 않다. 이는 아마도 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철제 생활용기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帶鉤, 발견된 양이 적다. 흔히 보이는 형태는 네 종류이다. 첫째는 曲棒形(圖面12: 3), 둘째는 비파형(

圖面12: 5·6·8), 셋째는 水禽形(圖面12: 4), 넷째는 雙鉤形(圖面12: 7)이다.

帶 , 역현 신장두 30호묘에서 2점이 출토되었는데, 身은 원형 고리모양이거나 타원형 고리모양이

고, 舌口가 달려있다.

의견: 상술한 帶鉤와 帶  이외에 전국시대 철제 장신구로는 또 束髮器, 비녀, 족집게 등이 있으나 연나

라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帶鉤의 경우, 기타 지역의 전국시대 철제 대구는 프로펠러 모양, 長牌形, 

頭形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연나라지역에서는 발견된 것이 없다. 연나라지역의 帶鉤는 등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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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물, 수로, 수혈, 灰溝, 토갱묘, 옹관묘 등이 정리되었고 다량의 건축자재, 陶器, 석기, 골각기, 청동

기, 철기 그리고 다량의 도제용범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철기는 모두 282점인데 그 중 전국초기의 

철기가 3점으로 철제 대구와 鉤가 포함되어 있고, 전국중기의 철기는 58점으로 생산용구과 거마기구 그리

고 철검, 대구, 형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말기의 철기는 216점인데 그 가운데 전국중기와 동일한 철

기 제품 외에도 鐵釜, 갑옷과 투구 등 새로운 종류가 출토되었다. 전국중기의 도제용범은 341점인데, 환

두도, 착, 궐, 대구, 刀化, 戈, 검 등이 있다. 발굴결과 이 유적은 전국초기에는 주거지였고, 전국중기에는 

청동 제련 및 주철 공방지였는데 청동과 철의 분업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전국말기에는 대구 용범과 삭도 

용범만이 발견되어 더 이상 검이나 과 등 무기는 주조하지 않은 ‘비군사적 성격의 수공업 공방지가 되었

다’. 이 공방의 철기 생산은 사실상 전국중기에 집중되었고 또 청동기의 제련 및 주조에 부속되어 있었다.

고맥촌 5호 공방지: 연하도 동성 서부의 고맥촌 서북쪽 650m 지점에 위치하고 면적은 300×300m이

다. 1961년 조사가 진행되어 鐵斧, , 겸도, 산, 궐 그리고 여화 등 철제 공구가 채집되었고, 1964년에는 

방형 鐵砧이 채집되었으며, 탐사를 통해 비교적 많은 수의 철괴, 슬래그, 그리고 소토 등이 발견되었다. 

조사자는 이 곳이 ‘철제 공구를 주조하던 공방유지’라고 보았으나 발굴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무양대촌 18호 공방지: 무양대촌 서북쪽 800m 지점에 위치하고, 동서로 200m 남북으로 700m이다. 

유지의 남반부에서는 철괴, 슬래그, 로 슬래그 등이 발견되었고 북반부에서는 鏃鋌을 주조하는 도제용범 

조각이 발견되었고 또 촉정일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鐵棒도 발견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자는 이 곳이 

전국말기의 ‘무기 제작 공방유지’라고 보았으나 발굴은 진행되지 않았다.

상술한 제철 관련 유물이 반영하는 사실은, 연하도의 철기 생산이 주로 전국중기부터 시작되어 전국말

기에는 이미 상당히 큰 규모를 갖추었으며, 공방은 동성의 서북부 일대에 집중 분포한다. 또한 전국중기

의 철기 생산은 주로 청동기의 제련 및 주조에 부속되었다. 예를 들어 낭정촌 10호 공방지는 전국중기에 

제철과 청동 주조가 병존하였다. 전국말기에는 철기 생산이 점차 독립되어 나온다. 예를 들어 무양대촌 

21호 공방지의 북쪽 구역은 전국말기에 이미 상대적으로 독립된 제철 공방이었고, 무양대촌 18호 공방

지와 고맥촌 5호 공방지는 모두 전국 말기에 제철을 중심으로 했던 공방이었다. 그리고 전국말기가 되면 

철기 생산이 점차 전문화되어 갔고 또 당시 이미 종합성 철공장이 등장했다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무양

대촌 18호 공방지에서는 주로 무기를 제작했고 고맥촌 5호 공방지에서는 주로 농기구 등을 제작하였다.

2. 흥륭의 철제용범 출토지 및 그에 대한 이해

흥륭의 철제용범 출토지는 하북성 흥륭현 수왕분 大副將溝의 산기슭에 위치한다. 산기슭의 길이는 

300m이고 폭은 약 100m이며 산기슭 아래로는 시냇물이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흐른다. 1953년 현지 주

민이 집을 짓다가 지표 20cm 아래에서 철제용범 40세트 87점을 발견했는데, 위아래로 교차되며 겹쳐져 

있었다. 출토된 용범은 六角鋤范 1세트 3점, 刀范 2세트 2점, 竪 范 25세트 47점, 空首斧范 11세

트 30점, 鑿范 1세트 2점, 車具范 2점이다(圖面14). 그 가운데 1점에 대한 금상학 고찰을 통해, 이 용범이 

高溫液態還原法으로 주조하여 제작된 白口生鐵 제품임이 밝혀졌다. 1954년 철제용범 출토지점 및 그 인

출현한 점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나라지역 철기의 영향력이 기타 지역으로 확대된 것

이기도 한데, 산동성 장구의 동평릉성, 복건성 무이산 성촌의 한성, 하남성 정주 고형진에서 발견된 횡공

다치궐이나 섬서성 장무현 정가진과 산동성 임치의 제왕묘 등지에서 출토된 횡공육각서 등이 그 예가 될 

것이고, 또 좁은 신부에 장경을 가진 장검(窄體長莖長劍)과 납작하고 가늘며 긴 신부에 평평하고 곧은 양

날의 모, ‘卜’자형 극 등도 각 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Ⅲ. 연나라지역 철기의 생산과 강철기술

철기의 생산과 강철기술은 철기문화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역현 연하도에서 발견된 여러 제철공방지

와 흥륭 수왕분에서 발견된 철제용범 등은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철기의 생산 상황의 초보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철기에 대한 과학기술분석을 결합하면 당시 강철기술의 여러 측면을 확

인할 수 있다.

1. 연하도의 제철유물과 분석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의 제철유물은 주로 역현 연하도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고고탐사나 발굴

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유지로는 무양대촌 21호, 낭정촌 10호, 고맥촌 5호, 그리고 무양대촌 18호 등이 있다.

무양대촌 21호 공방지: 연하도 동성의 서북부에 위치한다. 현 무양대촌 서북쪽 1,300m 지점으로, 전

국중후기의 제철과 청동 주조 공방지이다. 1966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2,240㎡를 발굴하였다. , 

井, 灰坑, 다량의 柱洞 등 주거유적 그리고 주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砂溝 하나(길이 24m, 너비 

45~50cm, 깊이 25cm) 등을 정리하였고, 다량의 수키와, 막새 등 건축자재와 각종 철기, 청동공구와 무

기 및 車馬器, 생활용구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철기는 모두 1,678점에 달하는데 당시 철기의 각종 유

형과 圓棒形, 선형, 판상 철 원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종류의 다양함과 수량의 막대함은 다른 전

국시대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물로는 거마기, 鐵鏃鋌의 陶製鎔范, 鐵 의 철제 내범 1점, 화살

촉과 鏃鋌의 石製鎔范 등이 있다.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볼 때 이 유지는 남, 북의 두 구역이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남쪽 구역에서는 다량의 청동 슬래그와 청동기 주조용 도제용범 그리고 소량의 슬래그가 

출토되어, 남쪽 구역이 청동기 주조를 중심으로 하고 철기 주조를 겸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북쪽 

구역에서는 다량의 부서진 鐵塊, 철제 鏃鋌, 철제 무기 그리고 철제 농기구 등이 출토되어, 북쪽 구역이 

철기 가공 제작 구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청동주조와 제철이 합쳐진 공방지의 발견은 간접

적으로 당시 철기 주조와 가공의 조직형식 및 그 공장의 배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낭정촌 10호 공방지: 연하도 동성의 중부에 위치한다. 현 낭정촌 서북쪽 일대로 확인된 범위는 남북으

로 480m, 동서로 430m이며, 전국중기에서 말기까지 청동주조를 중심으로 하면서 철기도 주조한 공방지

이다. 1972~1978년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총 발굴면적은 5,800㎡로 房址,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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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수부, 착, 수공궐, 육각서, 겸도, 차구 등의 용범과 같이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질 역시 합리

적이고 구조도 선진적이어서, 철제용범 기술의 발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전국말기의 철제용범이 

기타 지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기는 하나, 그 종류 면에서든 수량 면에서든 모두 연나라지역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제용범이 먼저 연나라지역에서 등장했고 그 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으

로 판단되는 것이다. 철제용범은 주조된 철기의 질량을 높일 수 있고, 또 용범 자체의 경도도 높아 수명을 

늘일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수천 번씩인 반복사용도 가능하게 되어 생산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전국시대 강철기술 발전의 중요한 표지는 단조제작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응용이다. 이러한 배경 하

에서 ‘鍛 技法’이 응용되어 나왔고, 철기의 생산과 응용을 크게 촉진시켰다. 소위 말하는 ‘단공기법’이라

는 것은 단조의 방법으로 유물의 자루를 부착하여 部를 제작하는 공예로서, 즉 유물의 공부를 먼저 얇

은 판형으로 단조하여 만들고 다시 구부려서 나무 자루를 끼우는 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공 제작된 철기를 ‘鍛 鐵器’라고 부른다. 전국시대 연나라지역에서는 단공철기가 다수 발견되었다. 연

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지에서 출토된 철 저울추(LJ10T8①J38:6) 1점은 공부에 명확히 단공으로 이어

붙인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시기는 전국중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단공

철기이다. 연하도 무양대촌 22호 공방지에서 출토된 편산(W22T4:3:14) 1점과 채집된 三角長葉矛(圖面

19) 8점, 그리고 연하도 YXD79DD:020의 , 연하도 M44:48의 扁平長葉 矛등이 모두 단공철기에 속

한다. 전국말기의 단공철기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것들이 시대

도 이르고 종류와 수량도 많아 당시 이 지역에서는 이미 단공기법이 성숙되었고 또 응용범위도 비교적 넓

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혹은 단공기법이 전국말기의 연나라지역에서 탄생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그 후에 신속히 주변지역 및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로 전파되어 각지의 철기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출토된 철기에 대한 야금학 연구는 전국시대 연나라지역 강철기술 연구에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였

다. 연나라지역 철기 가운데 과학기술을 통한 검사와 연구를 거친 것으로는 흥륭 수왕분의 철제용범 1점, 

연하도 44호묘에서 출토된 전국후기의 철기 9점, 연하도에서 출토 및 채집된 철기 33점, 대보대 한묘의 

철기 9점 등이 있다. 흥륭의 철제용범 1점에 대한 금상학 고찰을 통해, 이 철제용범이 고온액체환원법으

로 주조된 백주철 제품임이 밝혀졌다. 연하도 44호묘에서 출토된 철기 9점의 감정 결과 괴련철 단조품 1

점(M44:19 검), 塊煉 炭鋼 단조품 4점(M44:12 검, M44:100 파손된 검, M44:87 촉정, M44:115 모), 

炭素鋼 단조품 1점(M44:9 극), 可鍛鑄鐵( 性鑄鐵) 1점(M44:114 ), 백주철 주조품 1점(M44:123 수

공궐), 탈탄주철 1점(M44:13 鋤)으로 확인되었다. 연하도에서 출토되거나 채집된 철기 33점의 감정 결

과, 연철(熟鐵) 8점, 저탄소강 3점, 중탄소강 4점, 고탄소강1점, 灰鑄鐵 1점, 가단주철 6점, 亞共晶鑄鐵 2

점, 共晶鑄鐵 3점, 過共晶鑄鐵 6점으로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전국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亞共晶鑄

鐵 제품의 (D6T90③:6)과 공정주철 제품의 수공궐(XSH19T73②:2), 그리고 過共晶鑄鐵 제품의 수공

궐(XSH19T51②:1)이 있었다. 대보대 한묘에서 출토된 철기 9점의 감정 결과, 3점은 주철, 2점은 괴련

철, 나머지 4점은 모두 생철을 固體燒鈍脫炭(固態退火脫 )으로 강철을 만든 후 다시 가공하여 제작하였

근에 대한 조사와 시굴을 진행했는데, 철제용범 출토지점 주위로 다섯 곳의 소형 트렌치를 파서 전국시대

의 지층 퇴적 및 철광석 조각, 목탄, 풀이 섞인 진흙, 소토, 도기편 등을 발견했으며 돌로 쌓은 건축기초를 

찾아내어, 이 철제용점 출토지 일대가 鐵工場址였고 그 시대는 전국말기임을 증명하였다. 그 밖에 조사과

정에서 또 철제용범 출토지 동쪽 1.5km 지점의 옛 洞溝에서 고대 鐵鑛坑 유적도 발견했고, 철제용범 출

토지 서쪽 약 3km 지점의 큰 골짜기 부근에서 전국시대의 유적도 발견하였다. 2008년 필자는 이 지점을 

찾아 실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철제용범 발견지에서는 더 이상 관련 유적과 유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

나 그 부근에서는 많은 鐵鑛洞 혹은 鑛坑을 발견하였고 지표상에는 다량의 제련한 철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이 일대는 청동과 철 등 금속광산이 풍부하고 목재가 많이 생산되어, 아마도 당시의 중요한 야철 

채광 및 철기 주조 지역이었을 것이다.

흥륭의 철제용범이 반영하고 있는 강철기술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것이 반영하고 있

는 철기의 생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흥륭의 북부 산간지역은 풍부한 철광과 목재자원을 갖고 있어 

늦어도 전국시대에는 이미 개발이 되었고 또한 연나라의 중요 철광 채굴지가 되었으며, 특히 전국말기가 

되면 연나라의 주요한 철광산지가 된다. 둘째 철광산지 부근에 제련공장을 설치하여, 철광의 제련을 주로 

채광지에서 진행했다. 셋째 철광과 제련공장 부근에 주철공장을 설치하고, 또 전문적인 철제용범을 주조

했는데, 이는 전문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진 철기 공업 생산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전국시대에서 서한시기까지 연나라지역의 강철기술

전국시대 연나라지역의 강철기술과 관련하여, 물론 흥륭 일대에서 철광석을 채굴한 옛 鑛洞과 鑛坑이 

발견되었고, 또 연하도에서는 제철과 관련된 여러 공방지도 발견되었지만, 그래도 당시의 철광석 채굴 기

술, 광석 제련 시설 및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다. 다만 기존의 발견 및 그와 관련된 연구

를 통한다면 당시 연나라지역 강철기술의 일부 측면은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액체상태 생철의 제련과 철기의 주조는 중국 고대 강철기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연하도 제철공

방지와 흥륭 철제용범의 발견은 연나라지역 철기의 주조가 한편으로는 도제용범, 석제용점, 철제용범을 

겸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철제용범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연하도 무

양대촌 21호 공방지에서 출토된 전국말기의 용범 중에는 철제 촉정을 주조한 도제용범과 석제용범이 포

함되어 있고 또 鐵 를 주조한 철제 내범도 포함되어 있다. 낭정촌 10호 공방지에서는 전국중기의 착과 

수공궐 제작용 도제용범이 출토되었다. 무양대촌 18호 공방지에서는 철제 촉정의 도제용범이 출토되었

다. 이상의 발견에 근거하면 전국중후기의 연나라지역에서는 철기 주조가 도제용범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철제용범과 석제용범을 겸용했는데, 철제용범은 연나라지역 철기주조의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제련과 주조의 생산과정에 금속 용범이 사용된 것은 춘추시기에 銅范으로 동전을 주조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전국시기에는 철제용범으로 주조한 동전도 등장했으나, 철기주조에 철제용

범을 사용한 것은 전국말기의 연나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 실물 증거가 바로 연하도 무양

대촌 21호 공방지에서 출토된 철대의 철제 내범과 흥륭의 철제용범이다. 특히 흥륭에서 발견된 철제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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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나라지역 철기의 응용 및 그 확대와 영향

연나라지역 철기의 응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거쳤고 수량의 증대과정도 거쳤으며, 또한 응

용 영역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도 거쳤다.

현재까지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춘추시기의 철기는 전무하나 전국초기의 철기는 연하도 유지에서 소

량이 발견되었다. 이는 춘추시기의 연나라지역에서는 아직 철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기원전 5

세기의 전국초기부터 철기가 응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지역의 철기는 전국중기

가 되면서 신속한 발전의 시기를 맞게 되어, 자신들의 철기공업을 갖게 되고, 전국후기에는 고도의 발전

을 이루게 된다.

철기의 응용 영역을 살펴보면 전국초기에는 주로 철제 수공궐 등 농기구, 車  등 거마기, 대구 등 생

활용구 그리고 잡용기구 등에 수량도 적어 철기응용 초기단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중기에는 철

기 종류가 신속히 증대되어 수공궐, 서판, 겸도 등 농기구와 수공부, , 錘, 착, 삭도, 錐, 鑽 등 수공공

구, 그리고 차관, 마함, 마표 등 거마기구 또 철정동촉, 갑주 등 무기설비 대구,  등의 생활용구, 頸鉗 

등 잡용공구 등이 등장한다. 이는 철기가 농경활동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응용

영역이 수공업과 거마교통, 군사활동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사회생산과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고조사를 통해 발견된 철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것 역시 철기의 응

용 정도가 제고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국말기가 되면 각 영역의 철기응용정도가 진일보 제고되는

데, 그 수량 면에서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특

히 철검, 모, 화살촉 등의 응용으로 철제무기가 신속히 청동무기를 대체하게 되었다. 연나라지역 강철기

술과 관련된 일련의 진보와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핵심은 역시 전국말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철용

범 기술의 응용, 단공기법의 성숙, 가단주철과 주철탈탄강기술의 발전, 담금질공예의 발명 등을 들 수 있

다. 진대와 서한시기에는 강철기술이 되었든, 철기의 생산이나 응용이 되었든 모두 전국말기의 기초 위

에 진일보 발전하였다.

철기의 응용 지역 역시 부단한 확대의 과정을 거쳤다. 물론 현재까지의 고고조사가 전면적이고 정확하

게 응용 지역의 확대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 대체적인 맥락만큼은 이미 다 드러났다. 연나라지

역의 전국초기 철기는 연하도 유지에서만 발견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전국중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아마도 전국초중기 연나라지역 철기의 응용이 주로 연나라의 중심통치지역인 현재의 

북경에서 하북성 역현 일대에만 국한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말기가 되면 철기

의 분포지역은 신속하게 확대된다. 연나라 昭王시기에 연나라 장수 秦開가 동쪽 호족을 물리치고(기원전 

300년 전후),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설치하면서 연나라 세력과 그 문화가 대대적

으로 동쪽과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어, 연나라계통의 철기는 북쪽으로 적봉시-오한기-내만기-이수현 라

인(圖面16, 圖面17: 2~6)까지 확대되었고, 동쪽으로는 휘발하 하류 화전현 일대(圖面17: 7,13,14)로 확

대되었다. 이 광활한 지역 내에서 상당한 양의 전국말기 혹은 진한시기 철기가 발견되었는데, 능원 안장

다. 이를 통해 볼 때, 춘추시대에 이미 괴련철, 괴련삼탄강, 공정백주철, 탈탄주철 등 공예기술이 등장하

였고 전국시대의 연나라지역에서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켰으며, 주철의 탈탄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늦어

도 전국말기에는 다시 가단주철, 주철탈탄강 등 강철기술이 등장하여 당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서한시기에는 주철탈탄강 기술이 더욱 널리 응용되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하도 44호묘에서 출토된 강철 검(M44:12, M44:100)과 강철 극(M44:9)의 

검사 과정에서 모두 마텐자이트(martensite, 馬氏體) 조직이 발견되었고, 劍刃의 고탄소 부분에 있는 마

텐자이트 조직 일부에서는 소량의 파인펄라이트(fine-pearlite, 細珠光體)도 발견되었고, 중저탄 부분은 

페라이트(ferrite, 鐵素體)가 있는 파인펄라이트였다. 이는 강철 검이 900℃ 이상으로 가열되는 담금질을 

거쳤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담금질을 통해 제작된 중국 강제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실제 사례이다. 이러한 발표는 담금질 기술이 전국시대 후기의 연나라지역에서 먼저 발명되

었고 또 강철무기의 제작에 널리 응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는 고도로 발달된 연나라지역 강철기

술에 대한 또 하나의 실증이 되었다. 담금질 기술의 발명은 전국시대 강철기술 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저

탄소강의 강도와 경도가 비교적 낮은 결함을 성공적으로 보완해주었고, 강철의 기계성능을 크게 제고시

켰다. 이 기술은 진한시기에 이르러 더욱 더 보급되고 응용되었다.

4. 연나라지역 철기생산의 경영관리

전국시대 연나라지역 철기의 생산경영은 관영과 민영이 공존하였다. 『史記』 貨殖列傳에 따르면 전국시

대의 趙나라, 齊나라, 그리고 魏나라에 모두 철기의 생산으로 부를 쌓은 상인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연

나라에도 당연히 민영 철공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연하도 낭정촌 10호 공방지는 전국중기에 청

동무기를 주조하고 철제공구도 제조하며 화폐까지 주조했던 공장으로, 그 성격은 당연히 관영이었을 것이

다. 이는 화폐의 주조를 官府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유지에서는 철제 형구도 발굴되었었고 또 겨우 

몸을 눕힐 수 있는 크기의 반지혈식 방지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이 공방에서 죄수가 일을 했다

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공방이 관영 공방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진대와 서한시기에도 연나라지역 철기의 생산경영은 역시 관영과 민영이 병존하였다. 진대와 서한시기 

연나라지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국말기 이래의 관영과 민영이 병존하는 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郡國의 민영철기공업이 진일보 발전하였다. 기원전 118년 한 무제가 ‘鹽鐵官營’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후 관영 철기는 철기생산경영의 기본방침이 되었고, 민영 철기는 일종의 ‘지하’활동 및 보충의 역할을 하

게 되었다. 『漢書』 地理志에는 한 무제가 ‘염철관영’을 실시한 후 전국 40개 군국에 鐵官 49곳이 설치되었

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연나라지역에 철관이 설치된 곳은 어양군(북경 밀운), 우북평군(하북 난

현), 요동군(요동 개주), 광양군(북경 청하) 등지이다. 이상 지역들 가운데 서한시기 제철유지가 발견된 지

역으로는 북경 청하진의 주방촌고성(광양 국계현), 방산 두점고성(탁군 양향현), 요녕 능원 안장자고성(우

북평군 석성현) 등이 있고, 또 북경 대보대 1호묘에서 출토된 철제 공수부에는 ‘漁’자 명문이 있어 어양군 

철관의 철공장이 존재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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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와 파손된 철기 조각 1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주철 제품이었다. 공반 출토된 도기를 근거로 판단

할 때 그 시대는 대략 호곡동 제Ⅴ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한반도 북부 출토 철기는 대부분 전국말기 연나라지역 철기에서 흔히 보이는 기종이고 형태였

으며, 그 구조도 일치하고 있다. 공반 출토된 다량의 명도전, 포폐 등과 연관시켜 보면,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기원전 3세기 전후의 철기는 대부분 연나라지역에서 전해진 연나라의 철기제품으로 판단된다. 전

국말기 연나라지역 철기가 한반도 북부로 전해진 역사적 배경은 주로 기원전 3세기 연나라 장수 진개가 

동쪽 호족을 치고 요동군 등의 군현을 설치한 이후에 연나라의 세력범위가 압록강 유역일대까지 확대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연나라에서 생산된 철기가 자연히 연나라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전파되었던 것

이다. 그와 동시에 또한 전국말기 열국 간의 전쟁이 너무나 빈번하고 또 극렬했던 배경 하에 전란을 피할 

목적으로 한반도 북부로 찾아들어온 연나라지역 주민들이 연나라지역 철기를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에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다. 진대와 서한시기, 특히 기원전 108년 한왕조가 한반도 북부에 낙랑 등 4군을 

설치한 후 다량의 연나라지역 철기가 끊임없이 유입되었고 또 제철기술 역시 이를 따라 전파되어 현지에

서는 유입된 철기를 지속적으로 다량 사용하는 동시에 철의 제련과 철기의 제작도 시작되게 되었다. 평양 

일대와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漢式 무덤에서 출토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원년전후의 철제 공수부, 錘, 

요구삽, 겸도, 검, 극, 환두도, 모, 화살촉 등의 철기는(圖面23) 바로 연나라지역 철기문화의 영향 아래 한

반도 북부에서 철기가 점차 보급되고 철기문화가 신속히 발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현 한국 국경 내의 기원전 3세기나 그보다 이른 시기 철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

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충청남도 부여군 합송리, 당진군 소소리, 전라북도 장수군 남양리 등지

에서 출토된 수공궐과 착은 모두 주조제품으로 분명히 연나라계통 철기에 속하고, 공반 출토된 유물로 동

검, 동과, 공모 그리고 多紐幾何文鏡 등이 있어, 그 연대를 혹은 기원전 3세기 혹은 그 약간 이후일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즉 기원전 3세기 혹은 그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연나라지역 철기가 이미 한반도 

남부지역에 유입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철기유물은 현지 야철 기술과 철기생산의 전조가 

되고 있다. 기원전 2세기 및 그 이후 삼한시대의 문화유적 중에서는 다수의 철기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현지에서 제작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역시 한나라의 국경 내에서 유입된 연나라계통 철

기임이 분명한데, 철제 공수부, 수공궐, 서판, 겸도 등이 그 예이다.

전라북도 완주군 갈동 4호묘에서 출토된 2점의 수공궐은 인부와 공부의 폭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 그 

중 M4:20은 공부가 마름모꼴에 가깝고 길이는 12.1cm, 폭은 5cm이다. M4:21은 공부가 장방형을 띠고 길

이는 16.8cm, 폭은 5.4cm이며(圖面24: 3,4), 시기는 기원전 2세기말이다. 이런 종류의 수공궐은 또 충청

남도 당진군 소소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시기는 기원전 2세기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합송리, 전라북도 장

수군 남양리 3호묘와 4호묘,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B지구 등지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것이다. 이런 종류의 수공궐은 역현 연하도 등지의 연나라지역 전국말기 유적에서도 모두 발견되고 있다.

완주군 갈동유적의 묘지에서 출토된 2점의 철제 겸도는 주조로 제작되었고, 신부는 굽었으며 배면 가

장자리는 정면을 향해 볼록하게 올라왔고, 자루 끝부분에 볼록하게 欄이 형성되어 있다. M2:6은 길이가 

자고성지(圖面18), 조양 원대자, 수중 강녀석, 금서 소황지고성지, 금주 오금당 동주묘, 대안 백성자, 여

순 후목성역, 여순 고려채, 여순 조가둔, 수암현성, 무순 연화보유지(圖面19), 봉성 유가보자, 관전 여명

촌 교장(圖面17: 1,8,9~12) 등이 그 예이다. 서한시기에는 연나라 옛 땅의 철기가 점진적으로 보급되는 

동시에, 동북지역을 향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휘발하 유역을 넘어 압록강 상류의 백두산지역까지 퍼져

나갔고, 북쪽으로는 그 영향력이 송눈평원 일대 즉 현 길림성 북부 유수현에서 서북부의 대안현 라인까지 

이어졌다. 길림시 모아산에서 발굴된 서한중후기의 묘장에서는 수공궐, 삽, 여화 등 연나라계통의 주조철

기가 출토되었다. 유수노하심에서 발굴된 서한말년의 선비족 묘장 129기에서 출토된 540여 점의 철기 가

운데에는 주조된 수공궐, 공수부, 직구삽, 단조로 제작된 圓 鑿, 方 鑿 그리고 扁平長葉矛 등 연나라계

통 혹은 중원계통의 철기가 있었다(圖面20). 1974년 발굴된 길림성 대안현 한서 유적 중 그 시대가 전국

에서 서한시기에 해당하는 한서2기 문화유적에서 공수부, 도 등 연나라계통 철기가 출토되었다. 이 철기

는 연나라지역에서 유입된 제품일 수도 있고, 연나라지역 강철기술이 들어와 현지에서 제작한 제품일 수

도 있을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모두 연나라지역 철기문화의 영향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연나라지역 철기를 대표로 하는 연나라계통 철기문화의 영향은 중국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멀리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지역까지 이어졌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기원전 3세기의 철기가 다수 발견되었

는데 대부분 연나라계통 철기에 속하였다.

압록강 중류의 위원강 지류인 한백강 강변에 위치한 자강도 위원군 숭정면 용연동유적에서는 다량의 

연나라 명도전이 출토되는 동시에 또 공수부, 횡공궐, 서판, 괄도, 겸도, 질도, 모, 三 鏃 등이 출토되었

다(圖面21). 그 가운데 횡공궐, 반월형의 쌍공질도 등은 당산 동환타에서 출토된 같은 기종과 모양이 일

치하고 있고, 2점의 矛는 역현 연하도에서 출토된 동일 기종과 일치한다. 괄도는 연하도 44호묘 출토품

과 유사하고, 공수부 및 서판 등은 전국말기 연나라지역의 동일 기종과 일치한다. 또한 공반 출토된 명도

전은 그 시기가 대략 기원전 3세기에 해당함을 말해주고 있다.

청천강 중류 북안에 위치한 평안북도 영변군 세죽리유적은 대형 취락지로, 그 시대가 가장 늦은 제3기 

문화층의 거주지 안팎으로 상당수의 철기가 퍼져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수부, 횡공궐, 수공궐, 삭도, 

과형기 등이 있었다(圖面22). 그 가운데 공수부와 수공궐은 전국시대 연나라지역 철기에서 흔히 확인되

는 형태이고, 횡공궐은 연하도, 동환타, 연화보 등 연나라지역에서 출토된 횡공궐과 동일하며, 삭도의 환

두는 그 제작방법이든 형태든 모두 연하도에서 출토된 동일 기종과 일치하고 있다. 철기와 함께 확인된 

기타 유물로는 청동병기, 연나라 명도전 2,500여매, 布幣, 석제용범, 석기, 도기 등도 있는데, 이는 이 문

화층의 연대가 대략 기원전 3세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만강 남안에 위치한 함경북도 무산군 호곡동유적의 제Ⅴ기 거주지에서는 파손된 공수부 혹은 수공궐 

조각이 출토되었고, 제Ⅵ기 거주지에서는 철제 공수부, 착, 수공궐, 직구삽, 겸도, 질도, 小刀 그리고 낚싯

바늘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지에서는 슬레그와 소토유적도 확인되어, 발굴자는 이곳이 단야유적(鍛鐵爐

基址)일 것으로 보았다. 그 가운데 반월형 쌍공질도와 직구삽 등은 모두 전형적인 연나라지역 철기이다.

두만강 지류인 회령천 천변 충적대지에 위치한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유적의 제6호 주거지에서는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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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말

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의 연나라지역 및 인근지역 철기와 제철유적에 대한 고고학의 발견 및 연구는 이

미 연나라지역 철기문화가 갖는 특색 및 그것이 동아시아지역 고대철기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

와 역할의 대체적인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나라지역 철기문화의 연구에는 많은 고

리가 빠져있고 진일보한 고고발굴과 종합연구를 진행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철기는 전국말기에서 서한시기에 해당하고 전국초중기에 해당하는 것

은 비교적 적은데, 전국초중기나 그 보다 이른 시기 철기의 발견은 연나라지역 철기의 시작과 그 초기의 

발전과정을 확인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 상대적으로 연나라지역에서 발견된 철기에 비

해 확인된 제철유지는 그 숫자가 많지 않고 더욱이 과학적인 발굴을 거친 것은 훨씬 더 적어, 연나라지역 

철기공업과 강철기술의 연구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철기에 대한 기술과 보

고는 대부분 그 형태의 묘사에 치중하고 있고, 제작기술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세한 관찰과 심도 깊은 분

석이 결핍되어 연나라지역 철기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연나라지역 철기와 

한반도의 초기철기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내재적인 관계가 있으나 정보와 자료 등의 원인으로 인해 두 지

역 사이의 비교연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더욱 진일보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모두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다.

24.6cm, 폭이 4.4cm이고, M3:13은 길이 24.2cm에 폭은 4cm이다(圖面24: 1,2). 시기는 기원전 2세기 

전반이다. 이렇게 배면 가장자리가 볼록하게 올라오고 자루 끝부분에 欄이 형성되어 있는 주조 철겸은 전

국시대 연나라지역 철겸의 전형적인 형태로 전국말기에서 서한 초년까지 유행하였다.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3호 목관묘에서는 서판(M3:10) 1점이 출토되었다. 주조로 제작되었고 평면은 

마름모꼴을 띠며, 양쪽 측면과 頂部 가장자리는 凸沿이 형성되어 있다. 상부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뚫

려있다. 남은 부분의 높이는 15.4cm, 폭은 4.6~10.6cm, 두께는 0.4cm이다(圖面24: 5). 무덤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이다. 창원시 다호리 61호묘에서도 4점이 출토되었다. 전국말기부터 서한초기까지 연나라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마름모꼴의 서판이 흔히 발견되고 있는데, 역현 연하도, 조양 원대자, 무순 연화

보 등지에서 모두 발견된 바 있고, 한반도 북부의 용연동에서 출토된 기원전 3세기 무렵의 철기 중에서

도 확인된 바 있다.

삼한의 문화유적에서 발견된 철제 공수부는 신부가 비교적 짧고 넓으며 보통은 인부가 공부보다 넓고 

날의 모서리는 바깥으로 벌어졌다. 또 공구 아래쪽에 가로방향의 凸帶가 있고, 양쪽 측면에는 鑄峰이 볼

록하게 올라와있다. 제주도 용담동, 경상남도 함안군 말산리 3호묘, 김해시 대성동 45호묘, 경기도 가평

군 대성리유적 A지구(圖面25)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제주도 용담동에서 발견된 공수부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 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것들의 연대는 대부분 기원전 1

세기에서 기원 3세기 사이의 것이며 가평군 대성리 A지구에서 발견된 것은 기원 2세기의 것이다. 이렇게 

주조로 제작되고 또 공구 아래에 돌대가 있는 장방형 공수부는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철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형태이다. 한반도 북부의 용담동에서 출토된 기원전 3세기의 철기 가운데도 이런 공수부가 있

으며, 북경 대보대 1호묘, 유수 노하심 묘지에서도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 형태와 제작기술이 제주도 용

담동, 경기도 대성리 A지구 등지에서 출토된 철제 공수부와 거의 동일하다. 그 외에 충청남도 당진군 소

소리에서 발견된 방형 공부의 철제 착, 울산시 하대리 4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3점의 중장검, 41호 목곽

묘에서 출토된 철제 장검 등도 역시 한나라에서 유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상술한 발견들을 통해, 기원전 3세기말부터 기원 원년 전후로 상당수의 진과 서한왕조의 철기가 삼한

지역에 유입되었고 그 중 대다수가 연나라의 옛 땅에서 유입된 연나라계통 철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야철과 제철기술 역시 삼한지역에 전파되었는데 특히 한나라가 낙랑 등 4군을 설치한 후 진

한과 변한지역에서 철기제조업이 초보수준의 발전을 보게 되었고 점차 鍛造板狀鐵器와 鍛 鐵斧 등을 특

징으로 하는 철기제작기술전통이 형성되어, 삼한지역이 ‘桓靈 무렵 韓과 穢가 강성하여 군현을 통제할 수

가 없을(『三國志魏書東夷』)’ 정도로 강성해지는데 중요한 물질적 기초가 되었다. 연나라지역 철기와 야철

기술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전파되었다. 하나는 한반도 북부 낙랑 등 4군을 지나는 

요동의 육로이고 다른 하나는 발해만을 통하는 해로였다. 전국서한시기 연나라지역 철기 및 강철기술은 

또 한반도를 통해 일본열도로 전파되었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1. 역자주: 동한 말기의 桓帝와 靈帝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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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韓半島와 日本列島에서 初期 國의 成立과 연동하는 물질문화 변동을 해석하는 틀에는 기원전 108년 前

後에 古朝鮮의 지배질서를 해체시키고 설치했다는 漢四郡이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프레임은 이미 일제강

점기에 이루어진 평양 주변의 낙랑유적 조사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주장되었는데 이는 해방 

후에도 강한 생명력을 유지했다. 北部九州의 中國鏡과 야요이 옹관의 편년연구와 國의 성립, 한반도에서 

三韓社會의 成立과 중국 문물의 이입 배경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樂浪郡의 設置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철기의 이입문제를 해석하는 틀도 마찬가지여서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은 낙랑군 설치 이전에 주

조철기가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반도 중부이남, 특히 영남지역은 낙랑군을 포함한 漢四郡이 설치

된 이후라야 鐵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일본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근년 이러한 해석의 틀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즉 한반도 중서부지역과 한강 중류지역에서 

발견된 주조철기를 사례로 이미 樂浪郡 설치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조철기가  이입되었다는 주장(鄭仁盛 

2011)이 있으며, 관련하여 樂浪郡이 아니라 戰國時代 燕의 鐵器나 토기문화의 확산에 주목하는 연구자도 

늘어나는 분위기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일본 고고학계의 주요한 화두인 彌生 新年代論에 

바탕하여 북부구주로 주조철기가 이입되는 시기를 樂浪郡의 설치보다는 戰國時代 燕과 직접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1) 에서 철기문화의 확산을 다룬 논고에서는(小林,石川 2012) 

燕 5군 설치 이전에 이미 요서지역까지 진출하였고, 기원전 4세기 후반과 3세기 초에는 韓半島의 청천강 

유역까지 燕이 영역지배의 범위를 넓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 주조철기가 본격적으로 확산

되는 것도 이와 연동한다고 하였다.  

중국문명과 주변지역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은 새삼 주목되는 형국이다. 연의 영역지배 확산이라는 관

점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 始點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차 樂浪郡에서 동북으로 세력을 확장한 戰國時代 

燕國과 그 주변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필자는 燕系 鐵器의 擴散과 그 시기문제를 다루거나 燕의 五郡 設置의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들

여다보기 위해서는 燕의 토기문화나 기와 등의 물질문화 요소에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것은 관련되는 유적의 編年作業(相對編年)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물질문화의 확산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서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중요 文化變動을 주민의 이동과 교류, 전쟁과 교역 문제와 결

부시킬 경우 그 배경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활용기이면서 부장품으로도 사용되는 토기류, 

그리고 건축물의 존재를 시사하는 기와, 화폐나 금속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燕의 考古學的 物質文化의 내용에 대한 한국학계의 이해가 비교적 낮

다고 판단하여, 中國 河北省의 燕下都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와류의 특징을 살펴서 정리하기로 한다. 

Ⅱ. 燕下都의 灰陶(泥質系土器)

燕下都에서 출토된 토기는 태토를 기준으로 하면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泥質系土器, 즉 

灰陶類이고 또 하나는 夾砂系, 즉 비짐으로 石砂粒이 혼입된 土器類이다. 燕下都에서 後者의 비짐은 대부

분이 滑石이며 베이스가 되는 점토 역시 滑石인 경우가 많다. 석사립이 혼입된 토기(無文土器와 유사한)

의 출토사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山東과 遼寧地域은 물론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漢代遺蹟에서 대량

으로 발견되는 石英混入系, 즉 白色土器(白陶)류는 일절 확인되지 않는다. 대개 식기류를 포함하는 실생

활토기는 泥質系의 소지로 제작되고, 煮沸用土器는 압도적으로 滑石混入系 素地가 많다. 중대형의 저장

용 토기에도 활석혼입계가 많지만 일부에서 니질계토기가 포함된다.  

니질계토기의 대표적인 기형은 우선 승석문타날을 기본으로 하는 短頸壺類(圖面1: 1∼4)와 광구호(圖

面1: 5)를 들 수 있다. 이 중에는 성형과정에서 만들어진 동체부의 승문타날흔을 어깨부분에 한정하여 

지워내는 기종도 燕下都의 특징적인 土器이다(圖面1: 4). 기고가 높은 전형적인 盆形土器가 있고(圖面

1: 6,7), 낮은 것이 있다(圖面1: 8). 동체부의 중간이 크게 꺾이면서 저부로 전개되는 盆形土器類(圖面1: 

9∼11)도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折腹盆이라 한다. 度量衡으로 이해되는 把手附 杯도 燕下都에서 출

토된 燕의 특징적인 토기이다. 形土器는 동체부가 上·下로 直線的이고 바닥이 둥근 기형(圖面1: 12), 

折腹盆과 마찬가지로 동체부가 크게 굴곡하는 종류(圖面1: 13,14)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체부의 꺾임이 

없이 부드럽게 底部로 연결되는 器形도 있다(圖面1: 15,16). 圖面1: 17과 같이 저부에 대각이 부착되는 

종류도 있다. 이들은 形土器 중에서 서로 별도의 型式으로 설정해도 좋을 듯하다. 豆形土器도 燕의 灰

陶類(泥質系土器)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형이다. 대각부가 實心인 小形 豆도 있으나, 燕下都의 豆形土

器는 대개 대각부가 中空인 것이 많다. 이는 기형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진다. 
1.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시아란 대략 중국의 동북 3성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를 대상 공간으로 한다.

전국시대 燕國의 토기와 기와

정인성(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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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감안하면, 동북아시아로 회도제작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끝으로 肩部와 胴體部의 연결부가 크게 꺾이는 長胴壺도 燕下都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토기인데 승문타

날이 성형의 기본이다. 동체와 견부의 연결부에 점토띠를 두르고 군데군데를 눌러서 보강하는 점이 주목

되는데 疑似口緣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아예 견부의 타날흔을 반건조가 끝난 다음 2차 조

정과정에서 지워버리는 기형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전국시대 후기에 유행한 토기로 보인다. 이러한 토기

는 요동반도 남단의 목양성이나 고려채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2. 廣口壺

광구호는 대개 동체부가 단경호에 비해 上·下로 길고 구연부는 나팔상으로 넓게 외반하면서 마무리되

는 형태이다. 연하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대 燕國의 중심지에서 출토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산산맥을 넘어

선 지역에서의 출토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戰國時代 後期의 광구호는 구연부의 외반도가 크고 端部가 날렵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3. 豆形土器

니질계 灰陶를 대표하는 기형 중의 하나가 豆形土器이며 연산산맥을 넘어 동북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

산된 토기이기 때문에 그 특징과 변천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報告書』에 게재된 豆形土器를 모

두 모아 시기별로 늘어놓은 다음, 형태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변화에 민감한 몇 가

지의 형태적 속성을 발견하였다.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燕下都에서 豆形土器는 戰國時代 이전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戰國時代의 豆形

土器는 크게 無蓋式과 有蓋式으로 분류된다. 유개식은 출토수가 적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지만 無蓋式은 

대각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즉 대각의 높이는 戰國時代를 관통해서 豆形土器의 1

차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臺脚이 높은 豆形土器의 경우 報告書에서 春秋時代로 편년한 것(圖面6: 1)은 대각단이 경사지게 처리

되고 臺脚의 중간이 부드러운 곡선을 띠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 기형적 특징이다. 대각이 낮은 豆形土

器의 대각단부도 경사지게 처리된다. 대각이 짧기 때문에 대각 中位의 볼륨은 없다. 受部는 대각과 접하

는 부분에서 수평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팔처럼 넓게 외반하면서 마무리된다. 受部 내면의 전면

에 회전 마연흔이 관찰된다. 

戰國 前期가 되면 대각이 높은 것은 전단계의 것과 형태적인 차이가 없지만, 대각 중위의 볼륨이 약해

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대각이 낮은 것은 대각단이 짧지만 수평으로 처리되는 것이 출현한다. 낮은 豆

形土器의 受部는 전단계에 비해 깊으며 口緣端部가 직립기미에 가까운 것도 있다. 

戰國 中期의 대각이 높은 豆形土器는 대각 중위의 볼륨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다. 낮은 것은 대각단의 

상면이 짧게 수평면을 이루었다가 내측으로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마무리되는 것이 많다. 수부의 형태는 

前期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동기를 모방한 각종 부장용 토기들도 니질계 태토로 제작된다. 활석이 혼입된 토기도 있지만 

필자가 현지에서 관찰한 바로는 니질계 소지로 성형하여 소성한 다음, 채색하는 토기가 많다.

1. 短頸壺類

니질계 단경호는 이후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산된 대표적인 灰陶 기종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되는 검토 

대상이다. 燕의 단경호는 크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비교적 소형으로 목이 길고 좁으며 구

연단이 분명히 외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체에 비해 목이 넓고 그 길이가 짧으며 동체부의 배가 부

른 것이다. 

전자(燕式 A形短頸壺)는 도면 2에서 보는 것처럼 春秋時代 이래로 戰國時代 晩期를 거쳐 前漢代 初期까

지 사용된 器形이다. 반면 後者(燕式 B形 短頸壺)는 郞井村 10호 作坊 등의 층위관계로 판단컨대 대개 戰

國時代 後期에 등장하는 기형이다.  

A형 단경호는 대개 정선된 니질점토를 소지로 삼아 점토띠쌓기와 타날을 반복하며 성형하는데, 회전

이 적용된 구연부와 구연단부의 조정이 특징이다. 어깨부에는 회전을 이용해서 시문한 횡침선이 돌려지

는데 春秋後期와 戰國時代 前期로 편년되는 土器는 그 단위폭이 넓은 점이 주목된다. 동체의 하위에는 회

전대에서 분리한 다음의 저부 조정타날에 기인하는, 동체부와 방향이 다른 승문타날흔이 남는다. 이미 石

川도 지적하였듯이 구연단부가 두껍게 처리되거나 구연단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마무리된 것도 이른 시

기 토기의 형태적 특징인데, 전국시대 후기의 토기에는 매우 드물다. 저부에 조정타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저이거나 평저기미인 것도 특징인데, 전국 후기가 되면 부분적으로 둥근 저부도 등장한다. 

전국시대 중기에는 어깨부에 명문을 압인한 단경호가 등장하는데 후기가 되면 그 수량이 크게 늘어난

다. 구연단부가 수평으로 전개되어 마무리되거나 견부의 타날이 지워지는 것도 戰國時代 後期에 속하는 

A형 단경호의 특징이다. 圖面3에서 보는 것처럼 연하도 내부에서 조사된 前漢 初期로 정리된 단경호들은 

대개 구연단부가 날렵하게 위를 향해 마무리되고 저부를 제외한 부위의 타날은 지워진다. 이는 전국시대 

후기 A형 단형호들의 형태변화의 방향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단경호의 실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가 동경대학 문학부에 소장되어 있는데, 명문과 연왕의 재위기간(B.C. 314년~재위)을 비교하여 이를 燕 

昭王代의 토기로 이해하는 연구자도 있다(宮本 2012).  

타날문 단경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A형에 비하여 동체부의 배가 부르고 구경폭이 넓은 B형 단경호류

가 戰國時代 後期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수량은 A형에 비해 적지만 戰國時代와 秦漢交替期 이래 중국 동

북지역과 한반도에서 전개된 단경호들의 典型이기 때문이다. 구연단부가 외반하면서 마무리되는 것과 직

립하는 것이 있는데, 前者 역시 구연단부가 두꺼운 것에서 날렵한 것으로의 변화가 인정된다. 특히 前漢 

前期의 무덤으로 인정되는 목양성 주변의 단경호는 대개 구연단부가 얇게 마무리된다. 

이들 단경호는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점토띠쌓기와 승문타날이 성형의 기본이다. 그런데 동경대학 문학

부 고고학연구실에 소장된 同型의 토기(圖面5: 1) 중에는 여기에 ‘형뜨기’가 추가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요동지역에서 ‘형뜨기’는 중요한 제도술의 하나로 정착하며, 한반도 평양지역에서는 더욱 현저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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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燕下都의 煮沸用土器(滑石混入系土器)

연하도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 활석이 혼입된 토기류가 주목되는데 이들은 대개 煮沸用土器類가 많은

데,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기종은 燕式의 三足 과 釜形土器이다.

1. 燕式 三足

활석혼입계의 三足器는 燕下都에서 이미 西周代 이전부터 사용된 것인데, 기형은 삼족이 발달한 것과 

그 흔적이 미미한 2종류로 크게 나뉜다.

보고서를 참고하면 전형적인 燕式 三足 (圖面9)은 戰國時代 前期(보고서의 조기)에 출현한다. 郞井村 

10호 작방의 전국시대 전기 층에서 출토된 토기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 토기의 특징은 삼족을 제외한 동

체부의 형태가 마치 계란처럼 둥근 점이다. 즉 구연부가 곡선적으로 축약되며 저부 역시 둥글게 처리되었

다. 또 저부에서 동최대경으로의 전개도 둥근 곡선이다. 같은 郞井村이지만 보고자가 層位的으로 戰國時

代 中期로 판단한 遺構에서 출토된 三足 은 전기의 토기에 비해 구연부 축약이 줄어들고, 동체부와 저

부의 전개는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곡선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戰國時代 後期(報告書의 

晩期)의 삼족력에서 그 형태적 속성의 변화 방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三足을 제외한 토기의 저부가 편평

해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石川도 지적하고 있다(石川 2008)2) 이와 더불어 저부에서 동체부, 그

리고 구연부로의 전개가 전 단계의 토기에 비하여 直線的인 것도 특징이다. 즉 삼족력의 변화방향은 저부

의 평탄화와 동체부의 직선화로 정리될 수 있다.  

이 토기에는 燕式釜와 마찬가지로 비짐으로 滑石粒이 다량 섞였으며, 바탕흙 자체도 滑石 風化土로 된 

素地를 이용한다. 점토띠쌓기와 타날을 반복하는 성형인데 사용되는 타날구는 노끈을 감은 것이고 내박

자는 무문이다. 성형은 구연부의 물손질흔으로 보아서 회전이 가능한 작업대 위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전대에서 토기를 분리하는 방법은 알 수 없다. 삼족을 붙이기 전에 저부의 조정타날이 이루

어지는데, 古式은 동체부 타날과 직교하는 방향의 저부타날이 이루어지지만 차츰 사방향타날, 나중에는 

동체부타날과 같은 방향의 타날이 많아지는 방향성이 인정된다. 다리를 부착한 다음에는 문지르기나 깎

기 조정흔만 있을 뿐 타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 燕式의 삼족력은 燕下都나 북경근처의 유적, 즉 燕의 중심부에서 가까운 범위에서  주로 출토된

다. 天津 등지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燕式釜가 연산산맥을 넘어서 넓게 확산되는데 반하여 燕式의 삼

족기류는 지금까지의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2. 燕式 釜形土器

삼족력과 더불어 燕의 대표적인 자비용 토기인데, 삼족력과는 달리 부뚜막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것이다. 

戰國 後期의 豆形土器는 器高와 형태에서 다양화가 진전된다. 이 시기 두형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수부

와 대각단부의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受部는 口緣이 외측으로 짧지만 직선적으로 경사지는 부분이 

형성되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중기의 고배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태적 속성이다. 또 하나의 중요 

속성은 대각단부가 짧지만 뒤집힐 듯이 반전되어 마무리되는 점인데, 강한 물손질과 관련된다. 수부와 대

각을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기의 豆形土器에는 대각의 중상위에 돌대가 돌아가

거나 비교적 폭이 좁은 볼륨이 형성된 것도 눈에 띈다.

시간성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두형토기의 이러한 형태적 속성은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 지역으

로 확산된 회도들의 성격과 확산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4. 碗形土器類

戰國時代 燕의 완형토기류는 형태적으로 독특하다. 전국시대 후기에 유행한 두형토기의 수부와 닮았으

며, 구연부에서 동체의 중위까지가 직립하다가 底部를 향해 급격히 축약되는 형태이다(圖面7 참조). 이러

한 형태의 碗形土器는 주로 戰國時代 中期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기에는 제법 다양한 亞器種을 탄

생시킨다. 中期의 토기는 중위까지가 주름없이 직립하지만 후기의 완형토기는 직립하는 동체의 중상위에 

주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축약되는 지점이 돌대를 이루며 아래로 약간 쳐지는 현상도 주목된다. 胴

體部의 上位와 縮約部의 변곡점이 분명하지 않지만 경계에 돌대만 돌아가는 기종도 확인된다. 이들 토기

에는 전 시기에 없었던 굽이 달린 器種도 나타난다. 후기에는 수평으로 처리된 구연단부가 달린 완형토기

가 출현한다. 저부에 승문타날이 남고 상위의 타날흔이 물손질로 지워졌으며 동체부에 변곡부가 없다. 동

체부 외연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저부로 연결되는 것도 후기에 새로 등장하는 형식이다.  

5. 盆形土器(折腹盆)

盆形土器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고서에서 ‘折腹盆’이라 소개한 토기류는 戰國時代 燕을 대표하는 특

징적인 灰陶의 일종이다(圖面8 참조). 구연단은 외반하지만 동체부에서 변곡점을 중심으로 저부로 향해 

급격히 축약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고는 낮은 편이다. 

報告書에 제시된 토기들을 시기 순으로 배열하고 형태변화의 방향을 찾은 결과 戰國時代 이전의 土器는 

胴體의 上位가 直線的인데 반하여 전국시대가 되면 곡선적으로 외반함을 알 수 있다. 또 戰國時代 前期까

지의 토기가 평저인 반면 중기 이후의 토기는 변곡점에서 곡선적으로 연결되어 저부와의 경계가 사라진

다. 中期의 토기는 변곡점이 강조된다. 戰國時代 後期의 盆形土器(折腹盆)는 구연단부의 내측이 경사져 

내려오다 돌선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단부 내측의 돌선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둥글게 처리되

는 것은 전국시대 後期는 물론 前漢代 初期의 盆形土器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전기의 분형토기와 비교

하면 변화의 방향이 설정된다.

2. 鄭君雷도 삼족력을 둥근바닥인 것과 평평한 바닥인 것으로 구분하였지만 이를 동시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하도의 출토사례로 판단컨대 평

평한 바닥이 신식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鄭君雷, 考古學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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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은 점토를 덧대는 경우도 있으며 집선구로 눌러찍어서 연속 무늬를 만들기도 한다.  

戰國時代 燕下都의 平瓦는 대개 점토띠쌓기와 승문타날로 1차 성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사용하

는 내박자는 대부분이 무문내박자(보고서 253p 2,3번 圖面 참조)이다. 승문타날이라는 속성으로는 시기

구분이 힘들지만 내박자의 형태는 발표자가 판단하건데 의외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연하도에는 극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사격자문 내박자의 사례(老斧廟台 5號, 郞井村 13號 作坊)가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戰國時代 後期로 편년하였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戰國時代 後期에서 前漢代로 編年한 西貫城村 9호

에서는 내면에 포흔이 선명한 수키와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원래 내면에 포흔이 찍히는 기와, 즉 瓦

布를 사용한 기와제작의 출현은 동북아시아에서 後漢代 이후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연하도의 포압흔 수

키와의 제작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西貫城村 9호 출토 기와는 비교적 장판의 승문타날구로 타

날성형하였으며 미구부가 길고 경사지는 특징이 있다. 미구부의 길이와 형태는 燕의 수키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 속성인데, 전형적인 燕의 것이 아주 짧게 곡선적으로 反轉되면서 마무리되는 점을 참고하

면 이 유물은 이질적이다. 姜女石 등 秦의 行宮址에서 長板打捺에 포압흔이 새겨진 수키와가 이미 출토되

어 참고가 되지만 이것이 燕下都의 同型瓦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정리하면 燕下都의 平瓦 중, 수키와 제작은 무문내박자와 승문타날을 이용한 성형이 기본이고 전국 후

기가 되면 소수이지만 격자문 내박자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국시대 후기에 瓦布를 사용

한 기와제작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同伴關係가 안정된 자료가 좀 더 확보되기

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燕下都 출토유물을 관찰하면 瓦當 제작에도 2가지의 전혀 다른 기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

는 瓦當面을 아래로 가게 놓고 수키와를 붙여올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기술은 와당면이 위로 가게 하

여 성형하는 것이다. 전자는 회전이 가능한 작업대의 중심에 와범을 놓고 여기에 점토를 부착하여 먼저 

와당을 제작한 다음 점토띠를 쌓아올리고 타날로 성형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위에서 설명한 

平瓦와 마찬가지로 繩文打捺具와 무문내박자가 가장 일반적이다. 미구부는 회전물손질로 조정한 다음 반

건조 공정을 거쳐 분할하면 燕式 半瓦當의 성형이 완료된다. 圖面11: 2는 無文瓦當인데 이는 작업대 위에

서 마치 평저토기의 저부를 만들듯이 瓦當面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圖面11: 3은 와당면에 

삿자리의 압흔이 선명한 것이다. 작업대 위에 分離材로 삿자리를 놓고 와당면을 아래로 하여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圖面11: 4∼9는 遼東半島의 牧羊城에서 출토된 무문 반와당인데, 작업대 위에 토

기의 저부를 만들듯이 와당면을 만들고 여기에 점토띠를 쌓아울러 繩文打捺하여 수키와부를 만들었음이 

분명한 자료들이다. 실제로 보고자들이 이를 土器의 底部로 誤認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와당면을 아래로 

둔 제작법이 채용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연하도에서 발견되는 와당들 중에서 수키와에 내박자흔과 

타날흔이 남는 대부분의 와당은 와당면을 아래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연하도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제작기법으로 제작된 와당류가 존재한다. 그것은 와포를 이용하는 

‘형뜨기’기법이다. 즉 와당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성형하는 방법이다. 圖面11: 1번이 그것인데 이 자료는 

2006년도에 필자가 河北省文物硏究所의 배려로 직접 관찰한 것이다. 활석이 혼입된 素地로 제작된 기와

연하도의 釜形土器는 삼족력과 마찬가지로 활석(魚骨粉)으로 된 素地로 성형된 것으로 대부분 紅色을 

띤다. 형태는 砲彈처럼 생긴 것으로 동체와 구연단의 형태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필자는 以前 燕下都의 釜形土器를 분류하고 『報告書』의 시기구분에 의거하여 이를 나열해 본 적이 있

다(鄭仁盛 2007). 燕式釜 A는 동체의 상위가 축약되었다가 구연단에서 다시 외반하였다가 크게 내만하

는 형태의 것인데 늦은 것일수록 口緣端部의 만곡도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저부 원저화 타날

의 방향이 戰國時代 中期까지는 동체와 사방향으로 구분되다가 후기가 되면 동체부에서 저부까지 종방향

으로 일률적인 것도 주목된다. 

한편 肩部 縮約이 없는 B형의 釜形土器는 3종류로 나누어 본 바 있다. 1류는 구연단이 경사지면서 외

반하는 것, 2류는 구연단의 내측에 침선이 돌아가는 것, 3류는 구연단의 내측이 계단상으로 꺾이는 것이

었다. 이러한 차이를 시간차로 인식하여 배열해 보았더니, B1형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후기까지 나

타나지만 전형적인 것은 중기, 이후로는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고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였

지만 동체부의 상하가 직선적이지 않고 볼륨이 인정되는 것은 중기에 가장 유행하는 B1형의 특징이다.  

구연단의 내측에 침선이 돌아가는 것도 보고서대로라면 전국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 연속되는 것이지

만 중기를 거쳐 후기가 될수록 침선이 깊어지고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후기의 토기는 동체부

가 아래위로 직선적인 것이 특징이다. 저부의 조정타날이 동체부와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특징이

다. 한편 B3형은 戰國時代 前期에는 확인되지 않고 中期와 後期에 해당하는 遺構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

분인데 後者가 훨씬 더 많다. 전국시대 후기의 B3형은 구연부에서 저부로의 전개가 직선적으로 축약되

는 점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이다. 

마지막으로 도면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구연단부가 발달하지 않은 채, 구연부가 축약되는 활석혼입계

의 釜形土器도 중요하다. 前考에서는 이를 C形이라고 하였는데 동체 상위가 타날후의 회전물손질로 지

워지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기형은 戰國時代 後期에서도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등장하여 前

漢 前期까지 존속한다.  

정리하면 燕式 釜形土器는 구연단이 곡선적으로 外反하는 것이 고식이다. 구연단의 안쪽에 침선이 돌

아가는 속성과 계단상으로 처리된 구연단도 늦은 속성인데 후자가 더욱 늦은 시기에 유행한다. 또 전국시

대 후기의 부형토기는 동체 외연이 상하로 직선적이며 저부가 축약되는 것이 늘어난다. 이러한 기준에 입

각한다면 연산산맥을 넘어 확산된 각종 부형토기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燕下都 瓦(當) 製作의 2가지 技術

燕下都의 기와는 瓦當類와 平瓦類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平瓦는 토기와 마찬가지로 활석이 다량 혼입된 것과 泥質系 素地로 제작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활석이 

혼입된 평와류의 경우 비교적 직경이 크고 연속하는 삼각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경우가 많다. 문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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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지역의 회도인 와질토기는 낙랑토기를 조형으로 하지 않는다. 

Ⅵ. 結論을 대신하여

이상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로 분포범위를 넓힌 초기 철기문화의 확산배경과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분

명히 하기 위한 基礎作業의 일환으로 燕下都의 土器類와 瓦(當)類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폈다.

燕下導의 토기, 즉 燕의 토기는 크게 泥質系 灰陶類와 赤葛色의 활석혼입계 토기로 나누어짐을 알았다. 

전자는 일상용기와 식기류가 많고 후자는 대부분 煮沸用土器이다.   

또 灰陶의 대표적인 기종인 短頸壺와 豆形土器, 碗과 盆形土器 등의 특징과 형식학적 변천을 살펴보고 

대강의 편년 기준을 정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煮沸用土器인 釜形土器와 三足器의 제작기법상의 특징

과 시간성을 반영하는 型式學的 屬性도 추출하였다. 이러한 속성을 기준을 살핀 결과 요동지역이나 한

반도에서 확인되는 初期 鐵器와 관련된 유적들의 토기는 대개 戰國時代 後期의 燕의 土器와 통한다는 것

을 알았다.   

머리말에서도 살폈듯이 오랫동안 韓半島와 日本列島에서 초기 國의 成立過程에서 확인되는 물질문화 

변동의 動因을 설명하는데 樂浪郡의 設置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물론 철기의 등장과 보급 문제도 마찬

가지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그 변화의 획기에 대한 이해는 이제 樂浪郡에서 戰國時代 燕國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인데, 雙獸가 마주보는 형태의 도안으로 燕의 半瓦當에 자주 채용되는 문양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와당

의 배면과 수키와부의 凹面에는 연속하는 포압흔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즉 원형에 포를 씌운 다음에 점토

띠를 그 위에 두르고 노끈이 감긴 타날구로 두드려 성형했음을 알 수 있다. 문양면에도 부분적으로 승문

타날흔이 관찰되는 것을 보면 와당면도 타날로 두드려 면을 고른 다음 위에서 거푸집을 눌러 완성한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와당은 보고서에서 대개 전국시대 후기로 편년하였다.  

滑石混入系 素地로 이루어진 半瓦當의 제작에 형뜨기 기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요동지역은 물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서북지역에서 확인되는 이 시기 활석혼입계 토기류

의 대부분이 형뜨기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즉 요동반도 남단의 목양성이나 고려채 등지에서 확인되는 활

석혼입계의 變形 釜形土器는 모두 형뜨기로 제작된다. 평양지역에서는 화분형토기를 중심으로 활석으로 

성형된 대부분의 토기들이 형뜨기 기법으로 성형되었다는 사실과 연결하면 대단히 흥미롭다. 여기에 圖

面5: 1과 같은 燕式 A形 短頸壺類의 동체부도 형뜨기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전국시대 후기

에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로 확산된 형뜨기라는 제도술은 그 기원이 燕의 造瓦術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韓國 嶺南地域의 燕系土器

위와 같은 燕式土器와 瓦類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지역의 토기를 살피면 동북아시아 각지의 灰

陶化 중심에 戰國時代 燕의 土器와 瓦의 특징과 제작기법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圖面12는 요동

반도 남단의 연하도와 고려채에서 발견된 토기들이다. 圖面12: 1은 전국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戰國 燕의 

豆形土器이며 圖面12: 2번 역시 같은 즈음에 유행한 盆形土器의 구연부이다. 제법 크게 경사지는 구연단 

상부가 특징인데, 동체로의 변곡점 부위에서 크게 꺾이면서 전개된다. 變曲點에 돌대가 돌아가는 것도 중

요한 특징이다. 圖面12: 5, 6도 전국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기종인데 변곡점에 돌선이 돌아간다. 

한편 滑石이 함유된 토기편에 포압흔이 뚜렷한 자료도 있다(圖面12: 7). 결국 이들 자료는 戰國時代 後

期를 중심연대로 하는 특징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통해서 유통된 鑄造鐵器들은 역시 전

국시대 후기, 즉 기원전 3세기대가 중심 연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필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燕의 토기나 기와에 기원을 두는 토기자료는 한국의 영남지역에서도 확

인된다. 圖面13에서 보는 것처럼 포압흔이 관찰되는 활석혼입계 토기(圖面13: 3)는 고려채의 것과 동일

한 형태이며 圖面13: 1은 연하도의 전국시대 후기의 완형토기와 통하는 유물이다. 나머지 타날문토기 도 

기형이나 타날법에서 전국시대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인정된다. 즉 낙랑의 전형적인 타날문토기와는 크

게 다른 제도법이 동원된 토기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토기 기종들이 전형적인 燕의 그것과는 차이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시기는 기원전 2세기대에서 구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낙랑토기보다는 분명히 

선행하는 토기들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대구 팔달동이나 대구 월성동 등의 삼각형점토대토기 단

계의 철기들, 그리고 동래 래성유적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기원전 2세기대의 철기류들은 이들 토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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